
#1. A양은 회기동의 한 편의점

에서 1년 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시급은 최저시급 기준으로

받고 있고, 주당 40시간씩 일하고

있다. 이렇게 일해서 그가 받는

한 달 월급은 95만 원 가량이다.

단순히 시급대로만 계산해보면

한 달 치 급여는 약 93만 원 내외

다. 때문에 A양은 주인아저씨가

‘착해서’5만원 단위로 월급을 맞

춰주는 것이려니, 하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사실 A양은 본래 받아

야 할 액수보다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있다. A양은 일주일에 15시

간 이상 일하고 있기 때문에‘주

휴수당’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주휴수당’을 합산해 계산할 경

우, A양이 받아야 할 한 달 급여

는 110만 원 내외가 된다. 

특히, 오랜 기간 동안 한 편의점

에서 일하면서 단지 동료를 돕는

의미 정도로 여기고‘정(情)’으

로 했던‘관행’들, 이를테면 앞

타임 아르바이트생의 재고정리

시간에 조금 일찍 출근해 카운터

근무를 서는 경우라든지, 다른 아

르바이트생의 사정으로‘근무땜

빵’을 해주는 경우 등도 법적 기

준으로는 하루 8시간 이상 근무에

따른 추가금을 받아야 한다. 

A양은 앞으로 3개월 가량 후에

일을 그만둘 계획이라고 했다. 이

경우 A양은 1년 이상 일을 했기

때문에‘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

다. 또 그동안 체불됐던 주휴수당

역시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런 법적 권리 앞에서도, A양은 그

저 낯설기 만한 용어들 때문에 정

당한 권리행사에 나서는 것을 상

당히 주저하는 눈치였다. 

#2. B군은 하루에 12시간씩 일

한다. 오후 7시에 출근해서 오전

7시에 퇴근한다. 아직 근로계약서

는 작성하지 않았다. 낮과 밤이

바뀐 생활을 하면서 다른 이들과

이야기할 시간조차 사라져간다.

12시간 근무이지만 혼자서 일하

기 때문에 별도의‘휴게시간’은

없다. 틈틈이 손님이 없을 때 자

리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는 정도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급은

최저시급을 받고 있다. 시급의

1.5배를 받아야 하는 오후 10시

이후 근무 때도 똑같은 금액을 받

는 것이다. B군은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그리고 자신이 정당하게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 아

직까지 모르고 있는 눈치였다.

“‘주휴수당’그게뭔가요?”

앞의 두 사례는 알바노조 경희

대분회와 함께 지난 4월 한 달간

세 차례에 걸쳐 회기·이문동 지

역의 아르바이트 실태조사를 실

시하면서 만난 실제 우리학교 학

생들의 이야기다. 이야기를 나눴

던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은 *최저

시급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

우가 많았고 작성했더라도 교부

받지 않은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주휴수당이나 *휴게시간에 대해

서는 대부분 모르고 있었다. 이문

동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C양은‘근로기준법에 명시된’급

여 기준에 대해 들은 후, “(이런

기준이 있는지)전혀 몰랐다”면서

“그럼 원래 이만큼 받아야 하는

거예요?”라고 몇 차례 되묻기도

했다. 이런 문제는 우리신문이 우

리학교 양 캠퍼스 학생 33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재학생 아르바

이트 실태조사’에서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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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존재론의해체, 하이데거의《존재와시간》

지난 18일 밤, 광화문에서‘가

만히 있으라’침묵시위에 참여

한 시민 100명이 경찰에 연행됐

다. 이 중에는 침묵시위를 제안

한 용혜인(정치외교학 2009) 양

을 비롯해, 우리학교 학생 다섯

명도 포함돼 있었다. 

이 소식은 방송과 SNS를 타고

퍼졌다. 이틀 동안 구치소에 있

던 시민들은 지난 20일 모두 풀

려났지만, 사건의 여파는 아직도

남아 있다. 18일 침묵시위에 참

가해 연행됐던 최경호(정치외교

학 2014) 군을 만나, 14학번 새내

기의 눈에 비친 시국과 학생사회

는 어떤 모습인지 들어봤다.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방패를

든 경찰들이 달려들어 시위대를

도로 한가운데 고립시켰어요. 불

법 집회가 아니었는데도 체포를

감행해 넘어지거나 깔리는 등 부

상을 입은 사람도 있었어요. 나

중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보니까 죄목 중에‘일반교통방

해죄’가 있던데, 상식적으로 파

란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

들을 가로막고 도로 한복판에서

연행한 경찰이 더 교통을 방해한

것 아닌가요?”최 군은 연행 당

시의 상황을 생생히 전했다. 대

학에 들어온 지 세 달째인, 풋풋

한 새내기인 그가 거리로 나가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

최 군은“세월호 사태를 바라

보면서, ‘나도 저렇게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이

번 사건은 선박 관련 규제 완화

와 과적, 미흡한 정부의 사후 대

처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일어

난 일이고 얼마 전 일어난 지하

철 2호선 충돌 사고도 안전에

대한 투자가 미흡해서 생긴 일

인데, 생명보다 돈을 중시하는

신자유주의적 풍조 하에서 우

리 모두가 희생자가 될 수 있다

는 생각이 들어 행동에 나섰다”

고 말했다.

대학에 들어오기 전부터 최 군

은 각종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았

다고 한다. 그런 이유로 입학 후

시위 현장에 자주 나갔던 그였지

만, “양 팔과 다리가 잡혀 경찰

버스로 연행이 되고 나니 당황스

럽고 무섭기도 했어요. 하지만

유치장에서 공권력의 어두운 면

을 직접 체험하고, 창살 너머로

가식적인 대국민 담화를 들으며

오히려 문제의식이 확고해졌어

요”라고 털어놓았다.

최 군은 앞으로도 사회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대학생이 되고 싶다고 한다. 집

회에 나가거나 경찰에 연행되는

것에 주저하지 않는 그가 유일하

게 두려워하는 것은 공권력이 아

니라‘고립’이었다. 

“나중에 제가 사회에, 정치에

대해 이야기해도 사람들이‘쟤

는 원래 고집이 센 애야’하고

등을 돌릴까봐 걱정이 돼요. 남

들이 제 생각에 공감하지 못한다

고 해서 답답해하기 보다는 대화

를 통해 서로의 접점부터 찾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라며 그는, 앞으로 뜨거운 열정

을 다른 사람과도 나눌 수 있는

대학생이 되고 싶다는 희망을 밝

혔다.

“오히려신념확고해진계기”

N
‘가만히있으라’침묵시위연행된
최경호(정치외교학 2014) 군

강의평가일정 : 2014. 6. 2(월)~6. 26(목)
실시방법 : 종합정보시스템→수업/성적/상담→수업→강의평가

※강의평가를 종료한 학생은 2014. 6. 16(월)부터 입력된 성적에 한해 조회가 가능
하며, 강의평가를 미실시한 학생은 2014. 7. 1(화)부터 성적조회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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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부시맨들이 사는 마을

에 하늘에서 콜라병이 떨어졌다.

난생 처음 콜라병을 본 부시맨들

은 콜라병을 장난감으로 사용하기

도 하고, 밀가루 반죽 밀대로 사용

하기도 했다. 때로는 어떤 것을 두

들기거나 고정시키는 망치의 용도

로 쓰기도 했다. 시간이 갈수록 콜

라병을 찾는 수요가 점차 많아지

기 시작했고, 서로 먼저 사용하려

는 부족 구성원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 마침내 족장은 회

의를 소집해서 다툼을 야기시킨

콜라병을 버리기로 결정한다. 

이 이야기는 영화 <부시맨(God

Must Be Crazy)>에 나오는 이야

기의 일부이다. 이 영화에는 콜라

병을 여러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부시맨들의 생활과 사고방식이 잘

나타나 있다. 부시맨들이 보여주

는 콜라병의 용도성은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간》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이해하는 데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하이데거에 따르면 인간

은 특정한 도구 연관의 세계에서

살아간다. 도구 연관의 세계란 주

변의 사물들을 자신의 삶과 연관

해 파악하는 세계를 뜻한다. 이 점

에서 보면 로크의 주장처럼 인간

은 백지 상태에서 출발해서 차츰

경험을 쌓아가는 존재자가 아니

라, 이미 어떤 선입견을 갖고 주변

의 것들을 자신의 관심에 입각해

‘어떤 것으로서’이해하며 살아가

는 세계-내-존재(In-der-Welt-

sein)자이다. 

부시맨이 콜라병을 자신의 삶과

연관시켜 이리저리 궁리하며 새로

운 용도를 발견해 내듯이 우리는

매순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물들

을 자신만의 삶의 용도성에 맞게

적용하며 살아간다. 

서동은 <후마니타스칼리지교수>

▶7면으로 이어짐

하이데거에 따

르면인간은특

정한도구연관

의세계에서살

아간다.

알림

아르바이트생66.9%
근로계약서작성안해

캠퍼스주변노동실태심각

“신자유주의적 풍조 하에서

우리 모두가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행동에

나섰다”

▶5면으로이어짐

후마니타스칼리지- 대학주보
공동기획, 고전의사계 35 대학주보홈페이지가새롭게단장했습니다. 

䤎이제 모바일 페이지로 따로 접속하실 필

요가 없습니다. 접속하는 단말기 사이즈

에맞춘화면을제공해드립니다. 

䤎‘digest’로 기사 내용을 요약해 전해드

립니다. 

䤎소셜 계정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도 있

습니다. 

대학주보는온라인에서도만나볼수있습니다.

※대학주보는 학내 사안, 대학가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대학주보 이메일

(khunews@khu.ac.kr)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서울권
주요사립대학
평의원회구성비



6.4 지방선거가 2주도 채 남지 않았

다. 필자로서는 지난 대선 이후로 두 번

째로 참여할 수 있는 투표다. 지난주부

터 공식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돼 곳곳

에 벽보가 붙고 있고, 역 앞에서는 선거

운동원들이 홍보물을 나눠주고 있다.

우리는 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

왔다. 투표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

이 행사할 수 있는 소중한 권리라고.

공익광고에나 나올 법한 식상한 이 문

구는 바꿔 말하면, 항상 참여와 소통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아무 정치적 힘

도, 능력도 없는 민초들이 유일하게 정

치에 간섭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뜻이

다. 투표를 통해 자신의 생각과 이해관

계를 더 잘 대변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한 표를 던지고, 그 사람이 당선돼서

내 의견을 국정에 반영해 주는 것. 아

주 교과서적인 모델이다.

어릴 때부터 투표의 중요성을 교육받

아서인지 선거날에 투표는 안 하고 놀

러가는 사람, 난 정치에 관심 없다고

투표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날선 비

판이 가해진다. 자신에게 주어진 투표

권을 그냥 내던지는 것은 결코 잘 하는

일이 아니다. 앞서 말했듯이 유일하게

정치에 미약하게나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이니

말이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필자는

이들의 심정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기

시작했다. 

흔히들‘정치적 무관심’이라고들 말

한다.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 관심이 없

고, 투표도 잘 하지 않는다고. 그러나

나는 이것이 정치적 무관심이 아니라

정치에 대해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라

고 생각한다. 서울시장이나 도지사 같

은 광역자치단체 후보의 이름은 그 지

역 주민이라면 대부분 알고 있고, 그들

의 공약도 조금만 관심이 있다면 한두

개 정도는 답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자기가 속한 지역구의 기초자

치단체장이나, 지역구 의회 의원에 대

해서는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사

실 자기 일상에는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심이 없다. 미디어에서도 크게

조명하지 않는다. 

이는 당연한 결과다. 한 표에 대한 피

드백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누가 당선

되든 간에 우리 동네는 여전하다. 요즘

흔하디흔한 은행 펀드도 주기적으로 가

입자에게 수익을 보고하고, 원한다면

은행원과 상담도 가능하다. 그런데 투

표로 선출된 대표자는 선거철만 끝나고

나면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약속

을 얼마나 지켰는지에 대한 정보를 바

로 끊어버린다. 애초에 이 후보가 누구

고, 여태 무엇을 했고 그 결과로 무엇이

바뀌었는지, 이 사람이 앞으로 뭘 하려

고 하는 지도 모르며, 당선됐다 한들 약

속을 지킬지 아니면 헌신짝처럼 내던질

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당장 먹고살

기 바쁜데, 무슨 기대를 품겠는가? 

이렇게 정치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고

나니, 유권자로서, 국민으로서 선거에

관심을 갖는 사람을 특이한 사람으로

쳐다보는 경우까지 생겼다. 그렇다 보

니‘중립’, ‘중도’에 대한 담론이 고개

를 치켜든다. 누군가 세월호 사태나 국

가정보원의 여론조작 의혹에 대한 개인

적인 생각을 밝히면 으레 날아드는 말

은‘선동’을 한다느니, ‘편향된 의견’

을 내세우지 말고‘중립’을 지키라느니

하는 핀잔이다. 하지만 투표용지에‘중

립’이라는 선택지는 없다. 중립도 또

하나의 편향이요, 중립을 지키고 가만

히 있으라는 말도 또 다른 선동이다.

이렇게 중립에 대한 편집증적 집착이

늘어났다는 점은 그만큼 기성 정치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했다는 징후로 볼

수 있다. 국민과 제대로 소통하지 않는

정치에 관여하느니 어느 편도 들지 않

겠다는 것이다. 정치적 무관심을 탓하

고, 투표를 안 해서 나라가 망한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우기 전에 사회

전반의 정치 행태를 뒤돌아볼 때다.

정보의 유통과 검색, 복제가 용이해진

디지털 사회가 도래하면서 이전 대비 광

범위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것이 바로

‘표절’이다. 일반적으로 표절이라 함은

다른 사람이 창작한 저작물의 일부나 전

부를 도용해서 마치 자신의 창작물인 것

처럼 꾸미는 행위를 말한다. 타인의 것을

자기 것인 양 가져다가 자신의 이익을 추

구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표절은 파렴치

한 모럴해저드 현상으로 간주된다. 

그 중 특히 대학가에서 문제가 되는

‘학문적 영역에서의 표절’은, 정확한 출

처를 밝히지 않은 채 다른 저작물을 인

용, 재인용, 차용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2008년,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마련

한 논문표절 가이드라인 모형에 따르면

이 학문적 영역에서의 표절은‘여섯 단

어 이상의 표현이 동일하게 이어지는 경

우’, ‘생각의 단위가 되는 명제 또는 데

이터가 동일(혹은 본질적으로 유사)한

경우’,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자신의

것처럼 이용하는 경우’등이라고 규정하

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문적 영역에서

는 자기 자신의 저작물을 출처표기 없이

상당부분 그대로 재사용하는‘자기표

절’도 엄중한 도덕적·윤리적 범죄행위

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사회, 적어도 우리 대학사

회에는 여전히 표절이 만연해있다는 점

이다. 대학생들이 너무나 가벼운 마음으

로 타인의 생각을 표절하고 있다는 것은

리포트나 소논문 등의 과제물을 인터넷

에서 거래하는 사이트가 넘쳐나고 있는

현실이 이미 방증하고 있는 바다. 비단

대학생만의 문제가 아니다. 학문적 세계

로 깊이 들어가겠다는 많은 대학원생들

은 그‘입장권’에 해당하는 석사논문에

서부터 수많은 표절과 복제를 시도하고

있고,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지도·편달

해야 할 일부 교수들마저 학자로서의 양

심을 저버린 채 도덕적 해이 속에 연구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그리고 이런

현상 자체보다 더 큰 문제를 꼽자면, 표

절이 무엇이고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

그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대학사회 구

성원이 예상보다 많다는 점일 것이다. 

대학사회의 표절문제로 골머리를 앓아

온 것은 사실 우리나라만이 아니다. 해외

의 많은 대학사회 역시 동일한 문제에 대

해 오랜 고민을 거쳐 왔다. 그 고민의 결

과로 탄생한 것 중의 하나가 소위‘표절

에 대한 시스템적 해결방안’의 모색이다.

주로 영미권에서 시도돼온 이 방안은 약

20년 전부터 광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

축하고 IT기술을 접목시켜 표절검색장치

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번에 우리학교가

도입한 Turn it in(턴잇인) 프로그램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1994년 미국 UC버

클리 학생들이 처음 만든 이래로 현재 전

세계 126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프로

그램은 우리나라 대학사회에도 적극 소

개되어, 지난 2007년 6월 한국정보통신대

학교가 최초로 도입한 후 현재 31개의 국

내 기관이 이를 사용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표절행위 근절을 위한

시스템적 방안의 모색’이 궁극적으로 지

향하는 바는‘지식범죄의 색출’이라기

보다는‘연구윤리의 향상’에 가닿아 있

을 것이다. 하지만‘사람’이 바뀌지 않

는다면 제 아무리 훌륭한 사전·사후예

방시스템이 갖춰진다 한들 표절문제가

해결되거나 연구윤리가 향상되지는 않

을 것이다. 가령 문장의 유사도나 중복

도를 검색해 표절 여부를 판별하는 턴잇

인 프로그램의 경우, 동일한 내용을 다

양한 방식으로 표현해낼 수 있는 한국어

의 특성상 문장 표현만 달리 쓰면 표절

여부를 가려내는 데 한계를 보이게 된

다. 때문에 턴잇인을 비롯한 거의 모든

‘시스템적 방안’들은, 해당학과의 전문

가들이나 학교당국의 적극적인 표절 검

증 시스템의 보조를 필수적으로 요한다. 

결국, 표절문제를 대학사회에서 뿌리

뽑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학구성원

개개인의 인식 변화이며,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연구윤리교육 및 대

학 당국의 면밀한 관리방안이 선행적으

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연구윤리의식은

단 시일 내에 확보되는 것이 아니다. 여

러 연구자들과 교육자들의 장기간에 걸

친 체계적인 노력이 뒷받침될 때만이 가

능하다. 철저한 표절방지 교육을 통해

학생과 교수를 비롯한 연구자 개개인의

연구윤리의식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그

리고 대학이 적극적으로 표절 근절 의지

를 갖춰가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시스

템을 도입한 들 본질적인 문제해결은 요

원한 과제로 남게 될 것이다. 인간이 만

든 시스템을 인간이 피해가는 방법이란

언제든 존재하기 마련인 탓이다. 

은행원 출신 어머니를 둔 덕분인지, 어

려서부터‘돈’에 관해 눈이 밝았다. 이런

밝은 눈은 기자로 활동하면서도 자주

‘돈’관련 기사를 쫓게 했다. 우리학교의

재정문제도 주요관심사고, 교육비 환원

율이나 계열별등록금 등의 표도 자주 들

여다본다. 이런 통계를 나름 오랫동안 들

여다보면서 깨달은 사실이 있다. 아무리

정교한 통계도 잡아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바로‘사람’이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지난 1월 발표

한‘서울지역 아르바이트 노동실태’에 따

르면 지난해 하반기 동대문구는 강남구에

이어 서울시에서 아르바이트 평균임금이

두 번째로 높은 지역이었다. 그러나 실태

조사 첫날부터 실재를 목도하는 순간 이

러한 자료에 대한 신뢰는 산산이 부서졌

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에 그

치는 경우는 그나마 양반이었다. 12시간

동안 밤을 새워 일하는 어느 남학생은 야

간수당도 받지 못했고, 그 긴 시간동안 별

도의 휴게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특히 안타까웠던 것은 외국인유학생들

이었다. 암묵적으로 그들의 시급은 4,000

원 선이었다. 그들도 최저시급이‘5,210

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말이

다. 이들은 출입국관리법 상 아르바이트

노동 시 반드시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주

당 20시간 이상의 근무가 불가능해지기 때

문에 스스로‘불법’을 저지르고 있었다.

고용주는 이런 점을 악용해 시급을 깎았

고, 어느 순간부터 유학생은 시급 4,000원

이당연시되는악순환이이어지고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상황이 3년 전, 기자

가 아르바이트 노동자에 대한 다른 기획

기사를 취재 할 당시의 실태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다. 당시 일반 아르바이트 노

동자부터 불법 아르바이트 노동자까지

많은 이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었다. 그

기획기사의 시작점에‘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포부도 밝혔었다. 그리고

다시 2014년, 변한 것이 없다. “잊지 않겠

다”고 외치는 수많은 이들의 모습이 연

일 뉴스에 오르내리는 요즘, 스스로가 너

무나 부끄럽다. 

그래서 가만히 있지 않을 참이다. 우선

국제교류처를 찾아갈 계획이다. 외국인

유학생 아르바이트 실태와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전하고, 함께 방안을 모색해보

기 위해서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외

국인유학생은 대리인을 통해 자신의 아

르바이트 노동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

고할 수 있다. 그 대리인의 자격에‘본인

이 교육을 받거나 받게 될 국내 단체의

직원’, ‘본인의 학비나 국내 체제경비를

지불하는 단체의 직원 또는 개인’도 속

한다. 총학생회도 찾아가, 캠퍼스 주변

노동여건에 대한 계획을 의논해보겠다.

당장 생각난 방법은 이것뿐이다. 다만 앞

으로 잊지 않고 치열하게 고민하겠다. 그

고민의 시작점에서 지금도 근로기준에

어긋난 부당한 노동으로 얼룩진 20대를

보내고 있는 이들에게 용기 내어 말을 건

네 본다. “가만히 있지 말라”고. 

지난 10일 페이스북‘경희대학교 대나

무숲’페이지에‘조별과제 발표시즌, 내

가 다 캐리할 듯’이라는 내용의 글이 올

라왔다. 해당 글에는 열심히 조별과제에

참여한 사람에게 묻어가려는 조원들의

태도에 대한 글쓴이의 분노가 드러났다. 

글에는 순식간에 100개의‘좋아요’와

10여 개의 댓글이 달렸다. 경희대 대나

무숲은‘요즘 조별과제 시즌인데다, 우

리학교는 후마니타스 교양수업 등 팀프

로젝트가 유난히 많다. 모두 힘냈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한‘그냥 혼자 하는

게 마음 편하다’는 댓글을 포함해 대부

분의 사람들이 깊은 공감을 표했다.

조별과제는 협동심을 키우고, 다른 학

생들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점

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각자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타인의 덕을 보려는

몇몇 이기적인 학생들 때문에 그 의미가

퇴색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공동체 사회

에서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다.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 하겠지, 이번 학

기만 어떻게든 넘기면 되겠지 하는 생각

들이 쌓이면 그것이 대학 생활의 일부가

된다. 결국 스스로에게도 득 될 것이 없

는 조별과제에서의 불성실함, 언제까지

‘묻어가기’식으로 본인의 양심을 묻어

둘 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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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과 달라진 것

없는 아르바이트 풍경
연구윤리의식시스템아닌사람에서시작된다

조별과제, ‘묻어가기’는 안 된다

취재수첩

와글와글경희

권오은
<매거진팀장>

사설

선거와무관심, 그리고‘중립’이라는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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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무관심을 탓하고, 투표를

안 해서 나라가 망한다는 캐치프

레이즈를 내세우기 전에 국민을

등 돌리게 하는 정치 행태를 뒤돌

아볼때다

임하리

만평 유학생인게죄? ‘출입국관리법’악용하는고용주들

잊지 않고 치열하게고민하겠다. 그

고민의 시작점에서 지금도 부당한

노동으로 얼룩진 20대를 보내고 있

는 이들에게 용기 내어 말을 건네

본다. “가만히 있지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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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의원회구성주요사립대와비슷
우리대학, 타대에비해양호한운영

지난 13일 교수의회 서울지회는 이메일

과 벽보를 통해 대학본부가 직접 평교수

들에게 학내 중대 사안에 대한 해명을 할

것을 요구하며 평의원회 구성에 대해 문

제를 제기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교수대

표 8명, 직원대표 5명, 학생대표 4명, 동

문 4명으로 구성된 현 대학평의원회(평의

원회) 구성이 대학당국에 대한 제도적 견

제에 한계를 갖고 있다며, 우리학교가 국

내 대학 중 유일하게 교수 비율이 과반수

를 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리신문의 조사 결과 우리학교

의 평의원회 구성비는 서울권 주요 사립

대학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우리학교의

교수대표 비율은 38%였고, 타 대학 평의

원회 역시 교수대표 비율이 3~40%대에

머물렀다. 2006년 개정된 사립학교법 시

행령에 따르면 대학평의원회는 교수·직

원·학생 대표와 동문, ‘대학 발전에 도

움이 되는 자’로 구성되며 어느 한 구성

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과반수를

넘을 수 없다. 이는 평의원회의 다수를 차

지한 한 구성단위의 일방적인 의사결정

을 막고 자유롭고 민주적인 평의원회의

의결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또한 경쟁 사립대의 학칙에 규정된 평의

원회 총원은 대부분 10명 내외이나 우리

학교는 총 21명으로 가장 많은 규모다. 운

영도 경쟁 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

하게 이뤄지고 있는 편이다. 고려대·성

균관대·연세대의 경우 사립학교법 개정

이후 2013년까지 평의원회 조직을 둘러싼

구성원 간 갈등으로 정상적인 조직이 구

성되지 않았다. 또한 단과대학장이나 보

직교수가 평의원으로 참석해 독립성을 완

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성명서에서 서울지회는 평의원회 구성

원 중 교수 비율이 95% 이상인 서울대의

사례를 들었다. 그러나 서울대는 사립학

교법에 적용받지 않는 국공립대이기 때

문에 평의원회 구성에 제약이 없고, 학생

이나 동문 대표가 의결권을 갖고 있지 않

다. 서울대 평의원회 관계자는“사립대와

달리 규모나 구성비, 구성 방식에 있어 사

립학교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단순 비교

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교수의회 서울지회의 이러한 주장 일부

에 대해 타 구성원은 우려를 표했다. 노동

조합 장백기 위원장은“임의로 평의원을

임명하고, 보직교수가 참여하는 등 대학

본부의 영향력이 큰 타 대학 평의원회와

는 달리 우리학교는 구성원 대표 기구가

평의원회 성원 선출에 참여해 상대적으

로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돼왔다”며

“교수의 비율이 과반수 이상이 되지 않는

다고 해서 교수의 권한이 떨어진다고 보

지 않고, 교수의회가 제기한 문제점에 대

해서는 다른 구성원과의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한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박이랑(사

학 2008) 회장은“대학의 주인으로서 교

수와 학생, 교직원 세 주체는 서로 평등

하고, 따라서 평의원회의 대표자 수도 세

주체가 모두 같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이것이 과연 실현 가능한 방안일

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할 것 같

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수의회 서울지회 이성근

(관광대학원) 회장은“서울대의 사례를

언급한 것은 평의원회에서 간선제 형태

로 총장을 선출하고 있고, 우리학교에서

도 총장 선출 제도에 대한 변화 요구가 있

어 제도를 비교해 보자는 취지에서 제시

한 것”이라며“또한 타 대학 평의원회의

경우 학생과 직원 대표의 수가 교수대표

수와 같거나 더 적은데, 우리학교는 그렇

지 않아 평의원회 구성에 대해 논의가 필

요하다는 취지에서 이러한 예시를 제시

했고, 성명서에서 총장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한 이유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

문”이라고 밝혔다.

※교수의회 서울지회 성명 전문 대학주보 웹사

이트(www.mediakhu.ac.kr/khunews)에서

확인할수있습니다.

산학협력단이 지난 22일 표절검색시

스템인 턴잇인(Turn it in)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턴잇인은 4,000만 건 이상의

학생 리포트, 1만여 건 이상의 전문 정

보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베이스와 검색

기술을 활용해 전문 표절 방지프로그램

이다. 

최근 몇 년간 논문과 과제 등의 표절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연구윤리에 대한

관심이 대내외적으로 커짐에 따라, 산

학협력단은 턴잇인 프로그램의 도입을

통해 논문 표절을 미연에 예방할 것으

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턴잇인 프로그램은 표절된 부분

을 실제 표절된 사이트 화면의 내용과

한 화면에 동시에 보여주기 때문에 상

호비교가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논문

의 표절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표절상태를 시스템 상에서 퍼센트(%)

로 표시해준다. 현재 국내에서는 우리

학교를 비롯해 서울대, 서강대, 한양대,

KAIST 등 총31개 기관이 사용 중이다.

산업협력단 정종천 직원은“학생과

연구자 모두에게 과제와 논문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표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도 절약될 것”이라고 말했다. 턴잇

인은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또는 턴잇인

(http:/www.turnitin.com)을 통해 우

리학교 구성원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 

한편 다음 달 11일과 12일 이틀간 양

캠퍼스 중앙도서관에서 이용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캠퍼스는 11일 오후 2시 중앙도

서관 시청각실에서, 국제캠퍼스(국제

캠)는 12일 오후 2시 중앙도서관 인터넷

실(201호)에서 교육이 진행된다. 단 국

제캠의 경우 중앙도서관 홈페이지(http

://kulis.khu.ac.kr)에서 참가신청을

해야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표절예방시스템‘턴잇인(Turnititn)’도입

다음달중앙도서관에서이용교육예정

황경선 기자 sunny96@khu.ac.kr 

김주환 기자 kjh93@khu.ac.kr

백승철 기자 scho1357@khu.ac.kr

<서울권주요사립대학평의원회구성비>

“대학은‘양심의가치’에무거운책임”
지난 19일 서울캠퍼스 평화의 전당 앞 화단에서 개교 65주년을 맞아 기념식수를 심는 행사가 진

행됐다. 행사에는 조인원 총장을 비롯, 미주동문회 이종완 회장(왼쪽 두 번째), 총동문회 김성호

회장(왼쪽 네 번째) 등 여러 동문이 참여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수에 앞서 개교 65주년 기념식과

‘웃는 사자상’시상식이 있었다. 또한 학교 설립자인 미원 조영식 박사의 생애를 돌아 보고 그가

추구한 교육이념에 대한 학술회의도 열렸다. 조인원 총장은 기념사에서“양심과 가치가 무너진

현실에 대해 우리 모두가 막중한 책임과 반성을 느껴야 한다”며 이어“이 시대의 대학은 양심과

가치, 문화에 대해 무거운 책임은 물론 인간중심의 가치가 살아 숨 쉬는 우리 모두의 미래를 진

지하게고민해봐야한다”고말했다. 

2014-1학기모자이크장학신청안내

1. 신청기간및대상

- 신청기간 : 2014. 6. 2(월) ∼ 6. 20(금) [3주간]

- 신청대상 : 정규학기 학부 재학생 중, 모자이크인정현황표의 포인트 200,000점 이상자

(타장학수혜자에게도장학지급이가능하며, 등록금초과장학지급이가능함)

- 장학금: 20만원~100만원

2. 모자이크장학이란?“학생의 역량강화나 사회공헌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학생 맞춤형 장학제도”

1. 신청기간및대상
- 신청기간 : 2014. 6. 9(월) ∼ 6. 30(월)
- 신청대상 : 정규학기 학부 재학생 전체

※ 1. 기존 교내(입시/보훈/경희가족/고시 등)·교외 계속장학생도 반드
시교내장학금신청

2. 장학규정에 의거, 장학금은 신청자에 한하여 지급하며, 신청기
간 외 신청 불가. 

3. 장학 선발자가 2014-2학기 미등록시 선발이 취소됨.
2. 신청방법

3.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 인터넷신청 => 장학/융자신청 => 『2014-1학기 모자이크장학』신청

하기 => 개인역량 조회 ⇒ 신청 버튼 클릭, 완료(학생 제출서류 없음. 온라인으로 대체)

(* 학생들은 평소에 종합정보시스템 => 개인정보 => 개인역량관리 => 개인역량입력(및 증빙서류 단과

대학 제출)을 하며, 단과대학의 인정 처리를 받음.)

4. 관련문의 : janghak@khu.ac.kr/ http://janghak.khu.ac.kr, 961-0045

䤏계절학기주요일정

2014학년도하계계절학기개설안내 (서울·국제)2014-2학기교내장학금신청안내

구 분 내 용

신청방법

종합정보시스템 → 인터넷신청 → [장학/융자신청] →『교내장학금』신청

1. 2014-2학기 우수장학, 우정장학, 모범장학, 밝은사회장학 등의 장학 신청을
“2014-2학기 교내장학금 신청”으로 통합함(모자이크장학 등 특정목적 장학만 제외).
2. 장학신청서,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온라인 작성 필수이며, 신청서는 제출 생략
3. 가계곤란 증빙서류 제출 생략
※ 단, 우정장학 수혜희망 학생은 국가장학 신청을 반드시 필해야 함.
4. 장학신청시 소속 단과대학의 안내사항에 준하여 장학 신청. 별도 서류 제출 요청시 제출

서류제출
장소

(해당자에한함)

구분 해당자및제출서류

소속대학
행정실

- 고시합격자(신규): 고시 합격증명서 1부
- 장애학생: 학생본인의 장애인 등록카드 사본 1부
- 아동복지시설학생: 시설원아동카드 사본 1부

학생지원처
장학팀

- 보훈장학(신규): 대학입학금및수업료면제대상자증명서(보훈지청 발행) 1부
- 기존 계속장학생(입시, 보훈, 경희가족장학) 중 2014-2학기 복학예정자
는 조속히 복학을 신청하고, 신청을 못한 자는 장학팀 부서메일
(janghak@khu.ac.kr)로 복학 통보 메일 발송

지급제한 장학금 지급규정에 위배된 자

장학금지급방
법/등록절차

- 지급방법: 등록금 고지서에 학비감면
- 등록방법: 등록기간 내에 지정된 금융기관에서 반드시 등록을 필해야 함. 
※ 고지서 납입액이“0”원인 전액 장학생도 반드시 지정된 금융기관에서 등록 절차

(은행수납인)를 필해야 함.

참고사항

1. 장학생 선발기준(우수,우정,모범,밝은사회단대) 관련 세부사항은 학생 소속 단과대학(전공)
행정실로 문의

2. 교내·외 각종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이중 수혜 불가
(이중수혜시 환수 조치, 단 등록금 범위 내의 국가장학금은 이중 수혜 인정)

3. 전과생의 경우 전출(전입)하는 학기에는 소속 단과대학 학부(과)에서 선발하는 우수장학,
모범장학금은 수혜받을 수 없음(단, 우정장학금 수혜는 가능하며, 전입 희망 대학 행정
실에 교내장학금 신청서 별도 제출 요망). 

4. 위 기간 내의 장학금 미신청자는 2014-2학기 장학생 선발대상에서 제외됨.

분야 등급별 분류기준 포인트 비고

학업역량

국제단위 3위 입상 이상 500,000

* 포인트 인정 대상기간:
2013.12.1.~
2014.5.31

* 상기 기간 중 취득한 증
명서 및 활동내역서 인정

* 외국어/한자 성적증명서
인정 기준: 포인트인정대
상기간내에 응시 및 발급

된 증명서만 인정

전국단위 3위 입상 이상 300,000

시,도단위 3위 입상 이상 150,000

교내 경진대회 최우수상 100,000

SCI, SSCI급 학술지 500,000

SCIE급 학술지 400,000

국내 우수 학술지 150,000

사회봉사역량

해외자원봉사 50,000

교내외 자원봉사 10시간 10,000

헌혈자(2장) 10,000

국제화
역량

토익 900점이상 / 토플(IT) 110점이상 200,000

토익 800점이상 / 토플(IBT) 100점이상 100,000

JLPT N1급 JPT 715 이상 200,000

JLPT N2급 JPT 540 이상 100,000

HSK 6급 이상 / 신 HSK 5급 이상 200,000

HSK 5급 / 신 HSK 4급 210 이상 100,000

DELF C1 - C2 200,000

DELF B2 100,000

TORFL-2 200,000

TORFL-1 100,000

ZD befriedigend 이상 200,000

ZD ausreichend 이상 100,000

DELE Dipolma Superior(고급)/
FLEX 듣기/읽기 901 이상 및 쓰기/말하기 227 이상

200,000

DELE Diploma Intermedio(중급) /
FLEX 듣기/읽기 776 이상 및 쓰기/말하기 200 이상

100,000

한국어문회 1급 200,000

한국어문회 2급 100,000

구분 날짜 비고

개설과목확인 2014. 05. 21(수) 경희대학교 홈페이지‘학사안내’

학번부여 2014. 05. 30(금) 안내 문자 발송(학점교류생에 한함)

수강신청기간 2014. 06. 12(목) 10:30 ~ 06. 16(월) 17:00 종합정보시스템

폐강공고
2014. 06. 16(월) 12:00 (1차)
2014. 06. 20(금) 12:00 (2차)

경희대학교 홈페이지‘학사안내’

등록금납부기간 2014. 06. 17(화) ~ 06. 19(목) 16시 하나은행 가상계좌로 납부

수강정정기간 2014. 06. 17(화) ~ 06. 18(수) 17시
후마니타스칼리지 행정실 방문
䤃폐강과목 수강자에 한함

수업기간 2014. 06. 23(월) ~ 2014. 07. 14(월)

성적열람일 2014. 07. 16(수) 부터

1. 개설기간및수업안내
가. 개설기간 : 2014. 06. 23(월) ~ 07. 14(월) (16일간)

나. 수업시간

다. 개설교과목 수업 시간표 조회 : 2014. 05. 21(수) 경희대학교 홈페이지‘학사안내’공지
라. 강의계획서 조회 : 2014. 05. 21(수) 종합시간표 조회 (http://schedule.khu.ac.kr)에서 확인

2. 학점교류(타대학생본교개설과목수강)
가. 추천기한 : 2014. 05. 27(화) 17:00 까지
나. 학번부여 : 2014. 05. 30(금) 개별 안내 (안내 문자 발송)

3. 수강신청
가. 수강신청 기간 : 2014. 06. 12(목) 10:30 ~ 06. 16(월) 17:00
나. 수강가능 학점 : 최대 6학점

䤃학점교류, 국제교류처를 통한 어학연수, 단과대학 현장 연수활동 또는 Global
Collaborative (구 Penn-KH) 프로그램과 계절학기 동시 수강 가능

䤃단 수강가능 학점(6학점)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수업시간이 중복될 경우에는 해당 강좌
수강 불가

다. 폐강 공고
1) 1차 : 2014. 06. 16(월) 12:00  2) 2차 : 2014. 06. 20(금) 12:00

라. 수강신청 방법 : 정규학기와 동일한 방법으로 학교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
(학점교류자 동일)

4. 수강등록
가. 등록금 납부기간 : 2014. 06. 17(화) ~ 06. 19(목) 16시

나. 등록방법 : 경희대학교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등록/장학→ 등록메뉴 중 [계절학기 등록금 안
내] 참조

1) 입력사항 : 학년) 2014학년도, 학기) 여름학기, 학번) 경희대학교에서 부여된 본인의 학번을 입력
후조회

2) 조회내용 : 신청과목과 납부 금액, 본인에게 부여된 하나은행 가상계좌번호 확인
다. 납부방법 : 인터넷뱅킹/무통장입금
라. 등록금액 : 1학점당 89,000원
마. 유의사항
1) 등록금 납부 전 본인이 신청한 과목의 폐강 여부를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
2) 등록금 납부일 이후 수납이 불가하오니 등록기간 내에 완납하기 바랍니다.

5. 등록후수강취소및환불

6. 유의사항

가. 개설기준 : 전공 10명 이상, 교양(기초/배분/자유이수) 20명 이상

나. 전공 강좌 개설여부는 각 단과대학 결정사항이므로 해당 전공 소속대학 행정실로 문의

다. 수강 신청기간 이후 수강강좌 변경은 허용하지 않음(수강포기만 가능)

라. 폐강과목 수강자는 환불/수강정정 여부를 결정하여 반드시 해당 기간 내 후마니타스칼리 지 행정실
방문

마. 수업시간의 2/3 이상을 출석하지 않은 학생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바. 계절학기 수강은 졸업 전 통산 8회, 5년제는 통산 10회, 6년제는 통산 12회로 하며, 편입생은 그 절
반으로 함

사. 휴학생 계절학기 수강 시 유의사항

1) 휴학 중 2회에 한하여 계절학기 수강 가능 (편입생은 휴학 중 1회)

2) 졸업유예자는 휴학 중 계절학기 수강을 불허함

3) 휴학 중 계절학기 수강으로 졸업학점이 충족되어도 복학학기에는 필히 등록하여야 함

7. 문의처

가. 서울 후마니타스칼리지 행정실(청운관 2층) 02)961-9311, 9339 

나. 국제 후마니타스칼리지 행정실(멀티미디어교육관 5층) 031)201-3401~4 

* 환불금액 지급예정일 : 수업개시일 1/2 경과 후부터 환불신청자에게 일괄 지급함. (바로 환불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학점 교시 시간대 구분 학점 교시 시간대

서울
캠퍼스

1학점
(실기)

1교시 10:00~11:50

국제
캠퍼스

1학점
(실기)

1교시 09:00~10:50
2교시 13:00~14:50

2교시 13:00~14:50
2학점

1교시 10:00~11:50

2교시 13:00~14:50

3학점
1교시 09:00~11:45

3학점
1교시 09:00~11:45

2교시 13:00~15:452교시 13:00~15:45

환불기준 수강포기기간 환불금액 수강포기방법

수업개시일 전까지 2014.06.20(금) 17:00 전액 환불

후마니타스 칼리지 행
정실을 방문하여“계절
학기 등록금 환불신청
서”작성 (폐강과목수강
자 포함)

수업개시일부터 1/3 경과 전 2014.06.23(월) ~ 06.27(금) 17:00 수강료 2/3환불

수업개시일 1/3경과한 날부터
1/2 경과 전

2014.06.30(월) ~ 
2014.07.02(수) 17:00

수강료 1/2환불

수업개시일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사
진
제
공

: 
출
판
문
화
원

후속보도 - 평의원회구성비논란



오는 6월 4일, 제6차 지방선거부터

기존의 부재자투표제가 폐지되고, 사

전투표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오

는 30일과 31일 양일간 사전투표제가

진행될 계획이다. 

특히 현재 거주지역이 신고지역과

다른‘관외선거인’도 별도의 사전신

고 없이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주민

등록증, 운전면허증 등)만 지참하면,

거주지역 주변의 사전투표소에서 투

표가 가능하다. 이전의 부재투표제보

다 절차가 간단해진 셈이다. 

우리학교의 경우 관외선거인에 해

당하는 재학생비율이 40% 내외인

만큼 사전투표제가 더 중요한 상황

이다. 윤성이(정치외교학) 교수는

“사전투표제로 절차가 간단해져 다

소 적은 투표의지를 가진 투표자까

지도 참여를 기대할 수 있어 전반적

인 투표율 증가가 예상된다”며“다

만 20대의 투표율이 저조한 근본적

인 이유가 투표절차의 복잡성 탓은

아니었기 때문에, 20대의 투표율이

상승할지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

이라고 말했다. 결국 절차는 간단해

졌지만 사전투표소까지 발걸음 하는

‘의지’가 중요한 만큼 투표율에 귀

추가 주목된다.

2010년대 들어서 꾸준히 논란이 되고

있는 반값 등록금 이슈와 등록금 인하

추세로 인한 교육의 질 하락 문제에 대

해 두 후보는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였

다. 자신이 생각하는 적정 등록금 수준

과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며 교육의 질도

향상시킬 방법을 묻는 질문에 대해 새누

리당 정몽준 후보는“등록금을 낮추면

대학에는 재정적인 부담이 될 수밖에 없

고, 이는 교육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가

능성이 커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대학

과 대학생에 대한‘사회적 존경심’이 훼

손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등록금이

올라가는 것은 큰 문제지만, 기숙사 문

제를 해결하고 장학금을 확충해 학생들

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

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후보

는“임기 시절 전국에서 처음으로 서울

시립대에 반값등록금을 실현했는데 교

육의 질은 기존에 비해 결코 떨어지지

않았다”며“등록금이 높다고 꼭 교육의

질이 높은 것은 아니다. 국가가 등록금

의 대부분을 지원하는 독일, 스웨덴, 핀

란드 등의 대학 중에도 세계 100위권 대

학이 많다. 우리나라 대학의 적정 등록

금은 최소한 서울시립대 정도까지는 내

려갔으면 하고, 당선이 된다면 임기 중

에 교육부와 협의해 이를 확대할 것”이

라고 밝혔다. 

대학생 주거 문제에 대해서도 두 후보

는 다른 접근 방식을 보였다. 박 후보는

정부와 서울시 정책과 연계한 방안을 내

놓았다. “서울시에 위치한 대학 평균 기

숙사 확보율이 14%라 학생들의 부담이

큰 것을 알고 있다. 대학생들에게 주변

월세의 2~30% 수준의 가격으로 다세대

주택, 원룸을 공급하는‘희망하우징’사

업이나 공공기숙사 등이 전국적으로 확

대돼야 한다”는 박 후보는“이를 2년 동

안 운영해 본 결과를 토대로 2016년까지

원룸을 늘리고 관리인을 두는 등 문제점

으로 지적된 요소들도 개선할 것”이라

고 말했다. 정 후보는 대학별 기숙사 건

립에 초점을 맞춰“대학이 기숙사를 확

충하고 싶어도 부지가 개발제한 구역에

묶여 있는 경우가 많다. 이를 완화해 기

숙사 수용률을 20%대까지 올리겠다”며

“또한 10만 호 가량의 임대주택을 공급

하고, 그 중 2만 호 정도는 원룸형으로

공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청년 창업과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두 후보의 접근 방향이‘창업 및 취업 지

원 확대’로 비슷했다. 정 후보는“내년

부터 서울에 있는 100여 개의 공공기관

이 지방으로 이전하는데, 여기서 생기는

82만 평 가량의 부지를 수익 중심으로

매각하기보다는 정부와 협의해 일자리

를 창출할 수 있는 벤처 산업단지를 조

성할 것”이라고 했다. 박 후보는“서울

시의 미래 성장동력과 연계해 가산·합

정·수색·개포·동대문 5개 지역에

‘창조경제거점’을 육성하고, 마곡·상

계·홍릉 지역을 3대‘아시아 지식기반

허브’로 구축하려 한다”며“청년밀집지

역 6개소에‘무중력지대’를 설립, 청년

부채와 주거·복지·취업 등에 대한 종

합적인 상담 시스템도 구축할 것”이라

고 밝혔다.

한편 세월호 참사를 비롯한 각종 안전

사고로 인해 박근혜 정부가 기존에 내세

운‘규제 완화’에 대한 문제 제기가 확

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 후보도 이에 대

한 관점을 밝혔다. 정 후보는“세월호 사

태 이전에도 우리나라는 규제가 상당히

형식적이고‘전례’에 집착했다”며“물

론 규제가 많은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합리적인 방향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 지역에서 서울로 통학하는 대

학생들의 교통비 부담에 대해 박 후보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세워 눈길을 끌었다.

박 후보는“현재 청소년까지로 제한된

교통비 할인을 24세까지 확대할 것이고,

소요 예산 710억 원 가량도 마련했다”며

“학생과 직장인의 등교·통근 시간이 겹

치는 아침 시간에는 이미 도로가 과포화

상태라 도로 환경을 쾌적하고 편리하게

만드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두후보의인터뷰전문은서언회페이

스북 페이지(www.facebook.com/

seoeonhoe)에서 보실수있습니다.

4 2014년 5월 26일 월요일 |  제1570호

권오은기자 typhoon11@khu.ac.kr

김주환 기자 kjh93@khu.ac.kr

사전투표30·31일

서울,  회기동주민센터

국제, 서농초등학교

6.4 지방선거서울시장후보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공동인터뷰

6.4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20일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서언회) 소속

학보사 기자단은 숙명여대에서 새누리당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 인터뷰를 진행했다.

시간 관계상 일부 문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받았다. 같은 주,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후보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인터뷰를 진행

했다. 대학생의 등록금, 복지, 주거, 취업

문제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두 후보의 견

해차를다뤄봤다.

박, “적정등록금시립대수준으로”
정, “등록금인하보다장학금확충”

<캠퍼스 주변사전투표소알아보기>

▶회기동주민센터 : 정문방향도보로 10분

▶이문1동 주민센터 : ①정문방향 273번 승차 이문동주민센터에서하차이십오분소요

②후문방향 2번 마을버스승차외대앞역에서하차후도보이동이십분소요

▶서농초등학교 : ①제2기숙사기준도보로 7분

② 홈플러스영일중학교앞버스정류장마을버스 55번 서농초등학교에서하차 15분 소요

▶영통2동 주민센터 : 정문 앞 버스정류장 310, 7, 7-2 ,11-1, 5번 버스 승차 후 영통회차장에

서하차. 주민센터까지도보로 5분이십오분소요

회기동주민센터 이문1동 주민센터

서농초등학교 영통2동 주민센터

국제캠퍼스 2014학년도하계계절학기개설강좌서울캠퍼스 2014학년도하계계절학기개설강좌

■ 수업시간 - 1교시 : 09:00~11:45(3학점 기준), 2교시 : 13:00~15:45 (3학점 기준)

■ 실험 과목은 이론수업과 실험수업 모두 수강해야 학점 인정됨　

(1교시 : 이론수업 : 09:00~10:45, 실험수업 : 11:00~12:50 / 2교시 : 이론수업 : 13:00~14:50, 실험수업 : 15:00~16:50 )

■ 계절학기 세부일정 및 교과목은 교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전공강좌(전공기초 포함) 개설여부는 소속대학 행정실 문의　

- 생물(이론강좌):생명과학대학(031-201-2601) / 생물(실험강좌):공과대학(031-201-2401)

수학, 물리, 화학 관련 강좌 : 응용과학대학 (031-201-3801) / 국제학과전공강좌:국제대학(031-201-2280)

3학점 : 1교시 ( 13:00 ~ 15:45 ) / 1학점 : 1교시 ( 13:00 ~ 14:50 )

영역 과목명 강의실
학점

교강사2011 
이후

2010 
이전

기초
교과

글쓰기1 멀206 2 3 오세정
글쓰기2 멀207 2 3 최윤희
글쓰기2 멀208 2 3 정연희
영어1 멀102 2 3 Roger Thompson
영어1 멀103 2 3 Andrew Stewart
영어2 멀610 2 3 John Johnson
영어2 멀611 2 3 Todd Mcgowan

중핵
교과 인간의 가치탐색 멀107 3 조영래

배분
이수

운동과체중관리 멀312 3 강신녀
공학과경영 멀609 3 권문택
숲의치유 멀210 3 신미란

영화속철학이야기 멀302 3 김명준
예측하는미래: 통계와확률 멀409 3 배재형

동아시아문명론 멀608 3 오일환
실크로드와누들로드: 문명

의 창조와전달 멀602 3 이준태

제논의역설에서카오스이
론까지: 무한과유한의변증법 멀304 3 최진혁

자유
이수

언어와 컴퓨터 멀301 3 이승관
컴퓨터그래픽기초 온라인 3 백수희

전공
기초 고급객체지향프로그래밍 전B09 3 한용구

전공
필수 International Business 국202(영어강좌) 3 황명호

전공
선택

International Conflict
and Resolution 국105(영어강좌) 3 OliverP.

Richmond
Topicsin GlobalBusiness 국203(영어강좌) 3 황유종

전공
기초

공학수학1 공367 3 박성준
미분적분학1 전221 3 전:미정 / 후:박정주
미분적분학1 전102 3 전:김원주 / 후:김병학
미분적분학2 전103 3 전:이선미 / 후:신인숙
미분적분학2 전223 3 전:안일주 / 후:김현수
선형대수 전101 3 전:김혜현 / 후:김경수

물리학및실험1 이론:멀407 / 실험:멀405 3 박준우
물리학및실험1 이론:멀407 / 실험:멀406 3 박준우

일반화학 멀408 3 이현주

3학점 : 1교시 ( 09:00 ~ 11:45 ) / 1학점 : 1교시 ( 09:00 ~ 10:50 )

영역 과목명 강의실
학점

교강사2011 
이후

2010 
이전

기초
교과

글쓰기1 멀206 2 3 김성철
글쓰기1 멀207 2 3 진은진
글쓰기2 멀208 2 3 이유경
영어1 멀102 2 3 Cynthia Yoo
영어1 멀103 2 3 Brian Arundel
영어2 멀205 2 3 Joshua Lee Hue
영어2 멀610 2 3 Hyun Chol Brown
영어2 멀611 2 3 Ansley Burns

중핵
교과 인간의 가치탐색 멀107 3 서광열

배분
이수

공학과윤리 멀609 3 예철해
유럽문화의이해 멀612 3 이유진
정량적추론분석 멀608 3 김정현
인문학과문화콘텐츠 멀302 3 김기국

자유
이수

후마니타스특강1 온라인 1 이영식
한자의이해 온라인(시험:오프라인) 3 노상균

일본현대소설읽기 멀302 3 김활란
전공
필수 프로그래밍기초 전B07 3 이승형

전공
선택

Global Business
Strategy 국202(영어강좌) 3 Charles  A.Ingene

전공
기초

공학프로그래밍입문 멀203 3 이호진
생물1 생119(영어강좌) 3 김세영

일반생물 국305 3 김기영
미분방정식 전103 / 멀409 3 전:홍범일 / 후:배재형
미분적분학1 멀410 3 최진혁

미분적분학1 전101 3 전:차준심 / 후:변희영

미분적분학1 전102 3 전:미정 / 후:박기섭

선형대수 전221 3 전:남궁윤미/ 후:김현미

선형대수 전223 3 전:미정 / 후:김응기

물리학1 멀408 3 김동학

물리학및실험1 이론:멀407 \ 실험:멀405 3 이석준

물리학및실험1 이론:멀407 \ 실험:멀406 3 이석준

화학및실험1 이론:멀304 \ 실험:멀310 3 김용호

화학및실험1 이론:멀309 \ 실험:멀311 3 이민형

후
마
니
타
스
칼
리
지

중핵교과
GEC1102-S49 인간의가치탐색 유광주 09:00-11:45 45 청302 4학년 졸업대상자 전용강좌

GEC1102-S50 인간의가치탐색 이정순 13:00-15:45 45 청302 4학년 졸업대상자 전용강좌

기초교과

GEB1101-S49 글쓰기1 권오희 13:00-15:45 25 청303

GEB1101-S50 글쓰기1 김진선 09:00-11:45 25 청303

GEB1101-S51 글쓰기1 박은지 09:00-11:45 25 청304

GEB1101-S52 글쓰기1(외국인용) 박정은 09:00-11:45 25 청203 유학생 전용강좌

GEB1101-S53 글쓰기1(외국인용) 호정은 13:00-15:45 25 청203 유학생 전용강좌

GEB1102-S49 글쓰기2 이민우 13:00-15:45 25 청304

GEB1102-S50 글쓰기2 방인석 13:00-15:45 25 청402

GEB1102-S51 글쓰기2 이효선 09:00-11:45 25 청402

GEB1201-S49 영어1 Gregory Napp 13:00-15:45 36 청403 basic

GEB1201-S50 영어1 Jordan Davison 09:00-11:45 36 청403 basic

GEB1201-S51 영어1 Jonathan Davis 13:00-15:45 36 청404 intermediate

GEB1201-S52 영어1 김영미 09:00-11:45 36 청404 intermediate

GEB1202-S49 영어2 JosephFaraci 09:00-11:45 32 청502 basic

GEB1202-S50 영어2 Neal Williams 13:00-15:45 32 청502 basic

GEB1202-S51 영어2 Andrew Thompson 09:00-11:45 32 청503 intermediate

GEB1202-S52 영어2 Bryan Cheron 13:00-15:45 32 청503 intermediate

GEB1301-S49 시민교육 오현순 13:00-15:45 37 청504 2014학번수강불가

GEB1301-S50 시민교육 우대식 13:00-15:45 37 청704 2014학번수강불가

배분이수교과(1영역) GED1109-S49 생명의그물망:인간,동식물,환경,지구 정명숙 13:00-15:45 60 청301

배분이수교과(2영역) GED1227-S49 네트워크기술을통한현재와미래사회 정화영 - 100 온라인강의

배분이수교과(3영역)

GED1304-S49 공간읽기:인간,건축,도시 정은혜 09:00-11:45 60 청306

GED1320-S49 악기의탄생:동서양음악의문명사 이재용 09:00-11:45 60 청308

GED1322-S49 영화속철학이야기 신혜영 13:00-15:45 50 청705

배분이수교과(4영역) GED1435-S49 정치학적사유의원리 정복철 13:00-15:45 60 청305

배분이수교과(5영역) GED1520-S49 율법을넘어서:윤리적보편주의 김학재 09:00-11:45 60 청309

배분이수교과(6영역) GED1628-S49 황하와장강:중국역사의발자취 윤성익 13:00-15:45 60 청407

배분이수교과(7영역) GED1704-S49 사고와 논리:개념,명제,논증 송대현 13:00-15:45 60 청409

자유이수교과(기타)
GEE1183-S49 속기학 정태은 13:00-14:50 60 청306

GEE1156-S49 법의정치적이해 이환경 13:00-15:45 60 청712

자유이수교과(예술)
GEE1737-S49 영화속그림읽기 이현민 09:00-11:45 60 청301

GEE1718-S49 매체와현대예술 박영균 13:00-15:45 60 청309

자유이수교과(체육)

GEE1657-S49 현대생활과체육 손흥기 13:00-14:50 60 청308

GEE1601-S49 골프 이창영 10:00-11:50 30 골프장

GEE1650-S49 토탈컨디셔닝(체력및몸매관리) 주성택 10:00-11:50 30 헬스장

GEE1615-S49 배드민턴 강창균 10:00-11:50 30 농구장

GEE1638-S49 조깅과워킹 홍대석 13:00-14:50 40 농구장

GEE1633-S49 웨이트트레이닝 이창영 13:00-14:50 30 헬스장

GEE1620-S49 수상스포츠:수상스키 고인태 - 50 한강 집중수업

대학 이수구분 학수번호 강좌명 강사명 시간 수강인원 장소 비고대학 이수구분 학수번호 강좌명 강사명 시간 수강인원 장소 비고

이과
대학

전공기초

MATH1101-S49 미적분학및연습1 박창훈 13:00-17:50 30 이서505

PHYS1101-S49
물리학및실험1 (실습) 강승훈 08:00-09:50

15
문301 팀티칭

물리학및실험1 (이론) 여승준 10:00-12:45 문403 팀티칭

PHYS1101-S50
물리학및실험1 (이론) 안정선 13:00-15:45

15
문403 팀티칭/부분영어

물리학및실험1 (실습) 강유리 16:00-17:50 문301 팀티칭

BIOL1101-S49

생물학및실험1 (이론) 정명숙 08:00-10:45

25

문405 팀티칭

생물학및실험1 (실습) 최은주 11:00-12:50 이동403 팀티칭

생물학및실험1 (실습) 박해정 11:00-12:50 이동403

GEOG3029-S49 자연재해 박충선 09:00-11:45 30 이동801

경영
대학

전공필수

MGMT2001-S49 경영정보시스템 노인성 09:00-11:45 60 오211

MGMT2004-S49 재무관리 김영식 13:00-15:45 60 오211

MGMT2002-S49 마케팅원론 이흥연 09:00-11:45 60 오210

MGMT2005-S49 조직행동론 손윤근 13:00-15:45 60 오210

ACCT1002-S49 관리회계1 안성희 09:00-11:45 60 오209

전공기초

MGMT1003-S49 책임경영 안치용 09:00-11:45 60 오212

MGMT1001-S49 경영통계학 차재빈 13:00-15:45 60 오212

ACCT1001-S49 회계원리 나형종 13:00-15:45 60 오209

문과
대학

전공필수
PHIL2006-S49 한국철학사 이현선 09:00-11:45 20 문304

PHIL2007-S49 희랍철학 박종화 13:00-15:45 20 문304

전공기초 ENG1001-S49 영문학입문 오봉희 09:00-11:45 20 문303

전공선택 EINT4008-S49 한영동시통역 염행일 13:00-15:45 20 문303 영어강의

정경
대학

전공필수 TRADE2004-S49 국제경제론 이대연 09:00-11:45 40 정304

전공기초

ECON1001-S49 경제학원론 김정숙 09:00-11:45 40 정303

ECON1003-S49 경제수학 유종순 09:00-11:45 50 정403

ECON1004-S49 경제통계학 유종순 13:00-15:45 50 정403

TRADE1013-S49 무역학원론 배경원 13:00-15:45 40 정308 부분영어

TRADE1001-S49 경영학원론 이지원 09:00-11:45 20 정308 부분영어

생과
대학

전공기초 HE1001-S49 인간과생활환경 채혜원 13:00-15:45 30 생402

기숙사건축제한완화할것 대학생임대주택·공공기숙사확대예정

새누리당
정몽준후보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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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답한 268명

중 180명(66.9%)이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가 없었다고 답했다. 최저시급 이상

의 임금을 받았는가에 대해서는 227명

(84.3%)이‘받았다’고 답했지만, 주휴수

당은 176명(65.4%)이 받지 못했고 절반에

가까운 129명(47.9%)은 별도의 휴게시간

조차 보장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서속갑과을, 

현실에서도이어진다

위법사례도 문제였지만, 실태조사를 하

면서 느낄 수 있었던 더 큰 문제는 아르바

이트 노동자의‘인격적 위치’였다. 회기동

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는 D군은“곧 있

으면 사장님 오실 시간이다”라며 연신 문

밖을 보면서 불안해했다. 심지어 회기역

주변 한 매장에서는 아르바이트생이 아닌

‘매니저’가 설문조사에 대신 응하면서, 아

르바이트생을 주방으로 내몰기도 했다. 

‘재학생 아르바이트 실태조사’에서 대

표적인 근무여건 관련 침해 사례의 이유

를 물었을 때 학생들은‘고용주가 노동법

을 지키지 않아서’라고 답하는 경우보다

는‘해당 내용을 피고용자인 자신이 알지

못해서’라고 답하는 비율이 높았다. 사용

자의 범법행위를 고용인인 자신의 무지

탓으로 해석하고 마는 것이다. 심지어 아

직 아르바이트를 경험하지 않았다고 답

한 학생들조차, 권리침해가 발생했을 때

‘사용자에게 요구하겠다’는 비율보다

‘요구할 수 없다’거나 판단을 유보한 비

율이 52.8%로 더 많았다. 그리고 그 이유

로는 59.2%의 응답자가‘고용주와의 원

만한 관계형성과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

해서’를 꼽았다. 

이 때문에 부당한 피해사례에 대해 학

생들은 말하기조차 버거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대해 알바노조 경희대분회

김재섭(정치외교학 2010) 분회장은“당

장 받을 수 있는 임금조차 떼일지 모른다

는 생각이나, 다른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도 쉽지 않은 현실 등의 이유 때문에 참고

넘어가는 일이 많다”면서도“하지만 이

러한 침묵이 모이다보면, 결국 다른 이들

도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용기

를 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히 아르

바이트 중에 임금체불이나 근무여건 침

혜사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힘들다

면, 퇴직 후에라도 반드시 지방노동청 등

을 통해 구제받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과정에서 외국인

유학생들도 많이 만날 수 있었다. 이들은

대부분 4,500원에서 4,000원 사이의 시급

을 받고 있었다. 5,210원인 현행 최저시급

에 훨씬 못 미치는 액수인 것이다. 심각한

경우 3,500원을 받으며 일하는 사례도 있

었다. 국제캠퍼스(국제캠) 주변지역도 마

찬가지였다. 국제캠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 E군은“제 친구들도 4,000원 내외

의 시급을 받는다”고 하며“저희도 최저

시급이 얼마인지는 아는데 어쩔 수 없죠”

라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 

유학생평균시급 4,000원,

“한국말 서툰제가참아야죠”

이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배경은 출

입국관리법의 까다로운 조건 탓이다. 출

입국관리법 제20조(체류자격 외 활동)에

는‘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

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함께 다른 체

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돼있다. 따라서 유

학생의 경우 6개월 이상 수학한 사람이

전공과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인정

되는 직종이나 사회통념상 학생이 통상

적으로 행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직종 등의

한정적 범위 내에서 주당 20시간 내로만

아르바이트를 할 수가 있다. 이조차도 출

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해야 한다. 

절차가 복잡하고 노동시간이 제한적이

기 때문에 결국 유학생들은 미신고 상태

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다. 하

지만 미신고상태로 근로를 하게 되면 출

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8호, 제67조

제1항 제1호 및 제94조 제12호 등에 의해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 퇴거되거나 자진

해서 출국할 것을 권고 받을 수 있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질 수 있다. 고용주는 이점을 악용

해 최저시급이하로 시급을 책정하고 있

는 것이다. 이문동에서 아르바이트를 하

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 F양은“한국말도

잘 못하고 주변에 도움을 구할 곳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절차를 모두 밟는 것이 너

무나 어렵고, 그렇다고 금전적인 부분으

로 집에 계속 부담을 줄 수도 없으니까

(억울해도)그냥 일해야죠”라고 말하며

고개를 떨꿨다. 

광범위한 실태조사와 인터뷰, 설문조사

등을 통해 알아본 우리학교 주변의 노동

실태는 충격적이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

할 방법으로 학생들은‘아르바이트 노동

실태 집중단속’을 가장 많이 꼽았지만,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다. 

지방노동청구역넓고사람적어

1년에 한 두차례정기점검이전부

집중단속을 담당하는 지방고용노동청

은‘관리범위’를 나누고 있는데, 우리학

교 서울캠퍼스 주변은 서울지방고용노동

청 근로개선지도2과의 담당구역이다. 문

제는 근로개선지도2과는 종로구와 동대

문구 전체를 담당하고 있는데, 전체 근무

자수가 14명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국제

캠 주변지역을 담당하는 경기지방고용노

동청 근로개선지도1과는 범위가 용인시

와 수원시로 더 넓다. 두 도시의 인구 총

합이 200만 명에 육박하는데, 감독할 근

무자는 고작 36명이다. 서울지방고용노동

청 근로개선지도2과 측은“정기조사와

기간제다수고용사업장, 여성다수고용사

업장 등을 매년 점검하고 있다”면서도

“전반적인 조사는 어렵고, 각 시기별로

이슈가 되는 문제를 위주로 점검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우리학교 주변 지역에 대

한 집중단속을 기대하기에는 행정적으로

나, 물리적으로나 한계가 있는 셈이다. 근

로계약서 작성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개인구제도 쉽지 않다. 뿐만 아

니라 대부분‘조정’이기 때문에 실질적

으로 발생한 문제를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경우 최후의 선

택은‘노무사’를 고용하는 일인데 조정

과정이 길어지면‘아르바이트 체불임금’

이 곧‘노무사 선임비’가 되기 때문에 쉬

운 선택일 수는 없다.

오늘도 아르바이트 노동자는 힘든 하루

를 이어나가고 있다. 삶을 영위하기 위해

이어지고 있는 이 노동 속에서, 사장님은

오늘도 그들의‘조기출근’을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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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면에서 이어짐

지난 22일과 23일 청운관 1층 로비

에서 생활법률상담센터가 각각 오후

2시부터 6시, 오전 11시 30분부터 오

후 3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진행됐

다. 생활법률상담센터는 법학전문대

학원 리걸클리닉과 서울캠퍼스 총학

생회가 함께 진행한 것으로 자취, 하

숙, 아르바이트, 과외 등의 문제와 관

련된 우리학교 학생들의 고민을 상담

해줬다. 

리걸클리닉은 생활 속에서 법을 잘

몰라 해결하기 어려웠거나, 경제적으

로 어려워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우리학교 법학전문대학

원에서 실시해온 무료법률상담센터

다. 아르바이트를 비롯한 생활법률상

담도 진행 중이며, 구제가 필요한 억울

한 사건의 경우 리걸클리닉이 비용을

부담해 변호사를 선임해주기도 한다. 

법률상담을 의뢰하고자 할 경우 리

걸클리닉 홈페이지(http://khlc.

khu.ac.kr)를 방문해, 본인의 기본적

인 신상정보와 의뢰할 사건의 구체적

인 내용을 담은 상담의뢰서를 작성하

면 된다. 법률상담은 최소 1주일에서,

사건의 심각성에 따라 2주까지 이어

질 수 있다. 상담내용은 1대1 면담을

통해 설명해준다. 리걸클리닉은 우리

학교 구성원과 지역주민 모두 이용 가

능하다.

아르바이트

‘리걸클리닉’으로

도움받자

이재은기자 jenny95@khu.ac.kr

*최저시급 : 2014년 최저시급은 5,210원이다.
오는 6월부터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2015년
최저시급이결정될예정이다

*주휴수당 :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
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
일을 주어야 하며, 이를 주휴일이라 한다. 주
휴수당은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한다. 예
를 들어 시급 6,000원에 하루 8시간씩 주5일
근무를 했다면, 이 노동자는 한 주에 6,000원
X8시간의 주휴수당을받아야한다.

*휴게시간 : 근로기준법 제44조에 따라 ①사
용자는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
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
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②휴게시간
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따라
서 아르바이트 중 손님이 없어 쉬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유로이 가게를 떠날 수 없는 상
황이라면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지난 22일, 23일 리걸클리닉과 총학생회 주

최로열린생활법률상담센터

1. 모집학과(야간)
가. 석사과정

2. 지원자격 및 전형방법

나. 연구과정 및 특별과정

구분 학과 전공 모집인원

신입생

글로벌기업법학과 글로벌기업법전공,미국법전공

OO명
공공법학과 입법전공,공법전공
중국법학과 중국법전공

지적재산법학과 지적재산법전공,인터넷법전공
조세법학과 조세법전공

편입생 전체학과 약간명

구 분 학과 전공 모집인원

연구과정

글로벌기업법학과 글로벌기업법전공

OO명
공공법학과 입법전공
중국법학과 중국법전공
지적재산법학과 지적재산법전공

특별과정 한·영 법률 통번역과정

구 분 자 격 전형방법

석사과정
신입생

䤎국내·외 4년제 대학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䤎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면 접편입생
䤎국내·외 타 대학원에서 1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자
䤎3과목이상수강하여6학점이상취득한자

연구과정
䤎석사과정 신입생 자격과 동일

특별과정

※ E-mail접수:khsb2670@khu.ac.kr

4. 제출서류
가. 입학원서(소정양식) - 본 대학원 홈페이지

(interlaw.khu.ac.kr)에서 다운로드
나. 대학교(학부) 졸업증명서 1부
다. 전적 대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편입학 지원자에 한함)  
라. 학업계획서 1부

5. 법무대학원특징
가.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본교 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을 전공과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음
나. 연구과정 및 특별과정 수료자의 경우, 본 대학원 석사과정 입학 시

기 취득학점(8학점) 인정 가능
다.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과 LL.M.과정과의 복수학위제도(추진 중)

䤎복수학위 취득 시 미국 변호사협회의 규정에 따라 변호사시험 응시 가능(워
싱턴 D.C. 등)

라. 중국법학과의 경우 중국인민대학 및 정법대학과의 학점교류(추진 중)

2014학년도후기 신입생모집요강(일반전형) 

모집학과(전공) 학 위 명 세부연구분야

모집과정

석사 박사

신입 편입 신입 편입

동서의학과
한의학/의학전공 한의학/의학 석·박사 동서협진/통합의학, 줄기세포학, 신경약리학 O O O O

대체보완의학전공 대체의학 석·박사 통합생리학, 자연요법학, 심신의학 O X O X

동서의과학과
식의약소재학전공 의과학 석·박사

소재화학/생유기화학, 식물소재생화학/생화학
분자질병/세포생물학, 분자생물학/생물학

O O O O

한의과학전공 한의학 석·박사 신경과학/임상해부학, 면역/생리병리학 O O O O

의학영양학과
의학영양학/

임상영양학전공
의학영양학 석·박사

질병영양/(한방)임상영양학, 예방영양/보건영양학
면역영양/응용영양학, 피부영양/기초영양학

O O O O

▣모집학과및학위과정
1. 학과소개

2. 지원자격및전형방법

석사과정신·편입생모집안내

▣모집일정

구 분 일 시 장 소

1. 전형안내 2014.05.01.(목) ~ 06.10(화) http://gsm.khu.ac.kr

2. 원서접수 2014.05.07.(수) ~ 06.10(화) 우편(방문)접수, 이메일접수

3. 서류제출
2014.05.07.(수) ~06.10.(화)
(서류제출은 공휴일 및 토, 일요일은 제외)

동서의학대학원 행정실 (구 국제경영대학관 203호)

4. 전형일시 2014.06.14.(토) 10:00 국제캠퍼스(수원) 지정장소 (원서접수 후 홈페이지 게시) 

5. 합격자 발표 2014.06.19.(목) 16:00 예정 http://gsm.khu.ac.kr

7. 합격자등록 2014. 07.01.(화) ~ 확정 일자는 본 대학원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자세한 모집요강은 동서의학대학원 홈페이지(http://gsm.khu.ac.kr)참조
※세부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동서의학대학원 홈페이지에 공지함

동서의학대학원
2014학년도후기신입학및편입학모집

경희대학교테크노경영대학원 Gradute School of Technology
Management KyungHee University

글로벌경영학과
䤎21세기 글로벌시대에 대응하는 실무중심의 국제화 교육
䤎화계의 권위자를 비롯해 경영 현장의 전문가를 초빙한 교수진 구성
䤎재학생과 졸업생을 연계한 글로벌 리더 양성

스포츠경영학과 䤎스포츠산업 현장에서 실무능력을 펼칠 수 있는 전문 스포츠경영인 양성
䤎국제 스포츠 시장 및 스포츠 기업 경영 전문가로 교수진 구성

건설안전경영학과
䤎고도의 이론과 실무교육으로 선진화된 건설안전관리 전문가 양성
䤎선진 건설 기술 및 안전경영능력 배양
䤎원우회 활성화를 통한 인적네트워크 구성

석사과정 자격 전형방법

신입생 가. 국내외 4년제 대학 학사학위를 받은 자 및 2014년 8월 졸업예정자 나.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서류심사

및 면접
편입생 가. 국내외 타 대학원에서 1개학기 이상 이수한 자 나. 3과목 이상 수강하여 6학점 이상 취득한 자

3. 전형일정

원서접수 2014년 4월 28일(월) ~ 6월 1일(일)

접수방법 홈페이지를 총한 인터넷 접수 - http://gstm.khu.ac.kr

전형일(면접) 2014년 6월 14일(토) 오전 10:00

합격자발표 2014년 6월 23일(월)

4.제출서류

5. 전형료 - 60,000원
6. 문의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홈페이지 (http:gstm.khu.ac.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31-201-2130~3 / 이메일 : khwb7000@khu.ac.kr

제출서류

입학원서 (본 대학원 홈페이지)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학위번호 기재) 1부
최종학교 성적증명서(백분율 점수 기재) 1부
주민등록 등본 1부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군인은 복무확인서) 1부
사진(여권용 4cmX5cm) 2매

인터넷 접수 후 봉투양식을
인쇄하여 우편으로 송부

3. 전형일정

구구 분분 일일 정정 비비 고고

원서교부 및 접수
2014. 5. 21(수) ~ 
6. 13(금) 17:00

우편·방문·E-mail접수

전형일 2014. 6. 14(토) 14:00
13:30까지 법학관
수험생대기실 입실완료

합격자 발표 2014. 6. 20(금) 16:00 interlaw.khu.ac.kr

등록예치금 납부기간
2014. 6. 23(월) ~ 
6. 25(수)

예치금 : 300,000원



우리의 강의는 서양 고대철학에서 여려

변증법들과 제논의 역설들을 해설하며,

또한 그리스 자연철학자들과 현대의 카

오스 이론들을 고찰하는 것으로 구성되

어 있다. 변증법과 관련하여 간추려서 살

펴보고자 한다.

제논은 역설들에 의해서 명시적으로는

“사물의 운동이 있다”는 상식에 맞서서

운동을 부정하고자 하면, 암시적으로는

피타고라스학파에서의 수학적 무한의 개

념, 예컨대 선분의 무한한 분할가능성을

반박하고자 한다. 그의 설명이 상식에 어

긋난다는 점에서 역설적이며, 논리적으

로는 개연적이라는 의미에서 변증법적이

며, 잠정적으로 가정된 운동의 전제로부

터 이것과 다르게 운동을 부정하게 되기

에 귀류법적이다. 제논은 존재와 비존재

의 의미가 여려 가지로 말해진다는 것을

간과하며, 비어 있음과 비존재를 동일시

하여 비어 있는 장소를 운동을 위한 장소

로 잘못 생각하고 있다. 또한 자연적 운동

의 실상이 항상 예외 없이 사유의 논리적

판단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그의 역설들

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소크라테스에게서“너 자신을 알라“ 는

아폴론의 신탁은 재산과 관련하여 가지

고 있는 척 하지 말라, 신체와 관련하여

잘 난 척하지 말라, 영혼과 관련하여 아는

척 하지 말라는 뜻이다. 아는 척 하지 말

라는 말은 철학에의 초대의 의미로써 반

어법이 이것에 속하며, 철학적 권유의 의

미로써 산파술과 상기설이 이것에 속한

다. 반어법은 진지한 대화를 하려는 사람

이 말한 것의 대립을 자신이 듣도록 하는

것이다. 산파술은 특히 청년들의 영혼의

앎의 해산을 돕는 대화의 과정이다. 

상기설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인식의 재

인식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타고난 인식

추구의 가능성을 의미한다. 소크라테스

는 주로 인간적인 것과 관련하여 윤리학

적인 측면에서 대화의 상대자를 억견의

세계에서 앎의 세계로 방향전환을 시키

는 것이 그의 대화법의 목적이다.

플라톤의 변증법은 대화를 위한 공동숙

고의 과정이다. 변증법은 가정된 참된 원

리를 합의하여 대화에 의해서 논증적으

로 확인하려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정

의(definition)를 내리기를 명료화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명료화된 정의를 가지

고서 내가 다른 사람과 그리고 내가 나 자

신과 소통하고 사유할 수 있다. 

“그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함으로

써 직관의 대상들인 이데아들과 善(좋음)

의 이데아에 관한 인식을 얻고자 한다. 이

데아의 세계는 논리적으로만 요청되고

개념적으로만 파악되는 논리와 관념의

세계가 결코 아니라 이것을 포함하여 감

각적 사물과 분리되어 이것들에 앞서 있

는 형상적 자연으로써의 실체의 실존의

영역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변증법은 기지

의 철학적 발견에 관한 검토술적 측면을

지닌다. 변증론자는 어떤 문제를 질문하

는 사람이다. 변증법적인 문제들 양자택

일적인 질문의 방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누구라도 생각할 수 없

는 것과 누구에게나 분명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변증법의 대상에서 제

외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변증법의 목

적은 여려 오류추리들을 파악하여 실생

활에서의 혹은 학술적인 대화들에서 내

자신이 오류에 빠지지 않고 상대방의 오

류를 지적할 수 있는 능력을 미리 갖추게

하는 것이다.   

우리의 강의의 목적은 고대 철학자들의

변증법들을 해설함으로써 교양인으로서

의 대화의 전형들을 미리 고찰하는 데에

있다. 교양인은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서

그의 말이 끝나기를 그리고 내가 말할 차

례가 되기를 그리하여 결론에 이르도록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양인이라면 함께하

는 대화가 논박이든 설득이든 추론이든

간에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그것이 공허하거나 허무한 대화가 되지

않도록 친절하게 협력해야 한다. 공허하

거나 허무한 대화는 자연스럽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중국이라고 할 때 우리들이 떠

올리는 이미지는 영토가 광대하고 인구

가 많으며,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돼 있다

는 점일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중국은 본

원적으로 존재해온 것이 아니라 오랜 역

사적 과정을 거치면서 구축된 역사적 산

물이다. 즉 실체로서가 아니라 관념의 세

계인‘중국’이 19세기말 열강의 침략 속

에서 자신을 중국이라는 상대적 존재로

인식하면서 국가의식을 고양하고 영토적

공간으로서도, 인간집단으로서도 중국사

상 전례가 없는 명확한 윤곽을 창출한 것

이라고 하겠다. 

천하에서일국으로

전근대 중국의 세계관은 고도의 문명을

자랑하는 중국(華)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아직 문명이 미치지 않은 오랑캐

(夷)가 존재한다고 하는 일원적인 세계관

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 이러한 화이관에

입각한 중국의 지배질서는 서구 근대에

성립한‘국민국가’와 같이 명확한 국경

을 가지며 그 내부를 균질적으로 지배한

것이 아니라, 황제의 덕이 미치는 정도에

따라 중앙과 지방의 구조 외에 표면상으

로는 전 세계에 미쳐있었다. 이른바‘천

하일통(天下一統)’의 관념이 존재했던

것이다. 

이러한 화이사상에 근거한 중화세계 질

서는 아편전쟁 이후 서구열강의 침략을

받게 되면서 서서히 해체되기 시작한다.

중국이 서구 열강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

질서에 편입됨에 따라‘중국’은 더 이상

세계의 중심이 아니라 많은 나라 중의 하

나에 불과하며 세계는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각국이 경합하는 다원적인 공간이

라고 하는 인식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건이 바로 청일전쟁의 패배이다. 두 차

례의 아편전쟁과 청불전쟁에서 패배한

이래 서양의 과학과 기술의 우수성을 인

정해 서양의 학문을 배워야 한다는 운동

이 사회 전반에 걸쳐 확산됐지만, 여전히

중화문명의 우월성을 포기한 것은 아니

었다. 그러나 중국을 본으로 하고 서양을

말로 한다는 중체서용(中體西用)의 관념

은 동방의 작은 오랑캐라고 치부하던 일

본과의 전쟁에서 패배함으로써 결정적인

타격을 받게 됐다.

천하의 중심에서 세계 속의 일국이라고

하는 인식의 변화 속에서 영국, 프랑스 등

과 같이 하나의 국가로서 중국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라는 과제가 부각됐다. 이

러한 가운데 중심의 의미로 사용되던‘중

국’이라는 말의 의미도 새롭게 부여됐다.

청말의 개혁사상가 량치차오(梁啓超)는

종래 국명으로 부르는 한, 당, 송 등은 모

두 일개 왕조의 명칭에 불과하며 각 왕조

의 교체를 뛰어넘는 국명이 없다는 사실

을 개탄하면서 전체 역사를 포괄할 수 있

는 국명으로서‘중국’을 사용할 것을 제

창한다. 왕조를 초월해서 중심이라는 의

미로 사용되던‘중국’을 국명으로 제창

했다는 점에서 근대 중국의 내셔널리즘

은 전통적 화이질서의 세계관과 단절되

면서도 한편으로는 계승하는 측면도 동

시에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전통의

발명이다.

개별적 왕조를 뛰어넘어 전체 역사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등장한‘중국’은

관념의 세계에서 탈피해 실체적인 개념

으로 자리한다. 량치차오는 그에 대한 근

거로써 중국지역을 크게 행정구역상 18

개 성으로 구성된 중심부와 만주, 몽골,

티베트, 신장(新疆) 등의 주변부로 구분

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청조 강희에서 건

륭시기에 걸쳐 지속적인 외정의 결과 확

장된 영역으로 근대국가의 영토와 같이

명확한 경계선으로 구분된 영역은 아니

었다. 또한 각 지역에 대한 통치도 근대국

가와 같이 균질적으로 미쳤던 것이 아니

다. 량치차오가 이들 지역을‘중국’이라

고 하는 일체성을 띤 국토 관념으로 파악

함으로써 전통적 판도(版圖)를 근대적

‘영토(領土)’개념으로 전환시킨 것이다.

‘중화민족’의발명

‘중국’과‘타국’의 경계를 명확히 함에

따라 부각된 문제는 어떻게 하면 동포의

정신을 불러일으킬 것인가 였다. 그것은

‘중국’내부적으로 보면 신분적 차별이

없이 모두가 평등한 상태로 국가를 짊어

지고 나갈 수 있는‘국민’을 양성하는 문

제로 귀결된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과거

제를 통해 출신성분에 관계없이 누구에

게나 신분상승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군

자와 소인을 구별하는 신분적 차별은 매

우 엄격한 사회였다. 량치차오는‘중국’

이 허약해진 원인을 여기에서 찾고 있다.

즉 중국은 과거제를 통해 누구에게나 신

분 출세의 길이 열려있었지만, 이 때문에

서구 열강과 같이 자유 평등을 제도적으

로 추구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출세에

급급했다. 나라가 망해도 자신에게 손해

가 없다면 수수방관하는 현실이 곧 중국

을 망국적 위기에 빠트렸다는 것이다.

량치차오는 망국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노예근성’에서 벗어나 전통적

인 차별의식이 없고, 서로가 동등하게 독

립·자주적인‘국민’으로 거듭날 것을

호소한다. 여기에서 문제는‘국민’을 어

느 범위 내에서 설정할 것인가이다. 당시

량치차오 등 입헌파와 대립각을 세우던

혁명파는 배만혁명(排滿革命)의 기치 하

에‘중국’을 한족의‘중국’으로 동격화

시켜 만주족의 청조를 전복시키는데 주

력했다. 량치차오는 이러한 혁명파의 민

족주의를 편협한‘소민족주의’라고 비판

하면서 중국이 당면한 구망의 위기를 벗

어나기 위해서는 한족을 비롯한 제 종족

을 통합해서 하나의 커다란 민족을 형성

해야하는데, 이를‘대민족주의’라고 부르

고 있다. 여기에서 그가 구상하는‘대민

족주의’는 혈통이나 언어, 풍속을 초월해

서“나는 중국인이다”, “나는 중화민족의

일원이다”라고 자각하는‘민족의식’의

발현에 의해 구현된 이른바 근대적 의미

의 민족관념이다. 량치차오는 이렇게 해

서 구성된 대민족을‘중화민족’이라고

명명했다. 이‘중화민족’론은 이후 중국

혁명의 아버지로 추앙받은 쑨원에 의해

중국의 제 민족을 통합하는 상징으로 자

리하게 되지만, 그 원류는 량치차오에 의

해 발명된 것이다.

오늘날 중국은 개혁과 개방으로 인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세계정치, 경제질서

의 주역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인민의

생활은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

로 풍요로워졌다. 그러나 그와 함께 지역

간의 불균등한 경제발전 및 인민 간의 빈

부격차, 민족문제 등 사회전반에 걸쳐 갈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회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정부는‘중화민

족’론을 이론적으로 재무장하고 있으며,

또한 국가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청

말 량치차오가 일생을 바쳐 추구했던 국

민국가건설 프로젝트가 지금도 진행 중

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리라. 중국

의 국민국가건설은 여전히 역사적 의미

를 함유한 현재진행형의 과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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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진 전통’중국의 민족주의

량치차오가 구상한‘대민족주

의’는 혈통이나 언어, 풍속을 초

월해“나는 중국인이다”, “나는

중화민족의 일원이다”라고 자각

하는‘민족의식’의 발현에 의해

구현된 이른바 근대적 의미의

민족관념이다

변증법은가정된참된원리를합의해대화에의해서논증적으로확인하려는것으로부터시작된다

‘변증법’은
무엇인가

강의의 목적은 결국 교양인으로서 대화

의 여러 다른 전형들을 미리 고찰하는

데에 있다. 교양인의 대화에는 기다림

이 있어야 한다. 또 교양인의 대화에는

친절함이 있어야 한다. 이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궁극적으로 발견하기 바라는

것들은바로이것이다.

교양리포트⑨- 서양고대철학 :

제논의역설에서카오스이론까지

화이사상에근거한중화세계질서는서구열강의침략을받게되면서서서히해체되기시작한다

박종화
후마니타스칼리지교수

정지호
사학교수

이 연재는 동아시아(한중일) 내셔널리

즘의 형성 기원을 비교사적으로 살펴

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세계화가 진

행되면서 경제의 탈민족주의화가 가속

화돼가는 시점에서 동아시아 내셔널리

즘의 형성 기원을 비교사적으로 살펴

보는 것에는 어떤 의의가 있을까?

연재순서

1회 : 내셔널리즘의형성 - 일본의경우

2회 : 내셔널리즘의 형성 - 중국의 경우

3회 : 내셔널리즘의형성 - 한국의 경우

4회 : 미래지향적역사논의를위해

동아시아와내셔널리즘②



요즘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소위

‘스펙’이란 이름으로 학점, 영어성

적, 인턴, 연수, 공모전, 봉사활동,

대외활동, 자격증 등 너무나 많은

것들이 준비돼야만 가까스로 그 문

을 통과할 수 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언젠가부터 취업을 준비하는

재수생, 삼수생이 늘어나고 있고 스

펙 확대와 관련한 사교육 시장이 늘

어나고 있다.

각종 보도자료에 의하면 상장사

평균 취업경쟁률은 88:1이다.  그러

나 신입사원의 79%가 이직을 위한

구직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들 신

입사원의 직장 만족도는 31%라고

발표된 바 있다. 또한 주요 대기업

의 경우 약 100대1의 경쟁률을 뚫

고 입사를 해야 하는데 이들의 이

직비율은 더 높다고 한다. 힘들게

입사한 회사를 왜 이렇게 많은 이

들이 그만두고 나오거나, 다니더라

도 만족하지 못하며 직장생활을 하

는 것일까?

이러한 통계를 들여다 보면, 이제

는 다른 눈으로 취업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는 판단이 든다. 직업을 구하

는‘취업’이 목적이 되기보다는 특

정한 일을 하면서 보내는 생활, 경

력을 의미하는‘Career 개발’을 준

비해야 하는 것이 학생들의 몫이 돼

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 1학년 학생들이 취업진

로지원처를 찾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4학년이 돼서야 취업준비를

시작하던 몇 년 전에 비해 저학년

학생들의 취업, 진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건 분명 사실이다. 이러한

의미 있는 변화에도 불구하고 다음

과 같은 결과에 견주어 보면, 우리

의 현실은 아직은 부족하다. 학교

추천 채용은 지원자가 없어 빈손으

로 돌아가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

고, 우리학교의 취업률은 대학전체

의 위상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취업 시장에 효과적으로 대응

하기 위한 저학년 때부터 취업준비

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목표와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그

것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리고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행동으로 옮

길 것인지가 관건이다. 자신의 커

리어에 대한 방향성을 세우고 난

후 기업·직무 분석과 같은 구체적

인 커리어 전략을 세울 수 있다면,

그것은 실행을 위한 계획으로 이어

질 수 있다. 

최근에 취업사회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 중 하나는‘역량’이다. 면접

장에 가면 인사 담당자들이 자주하

는 질문 중 하나가‘대학 시절 동안

어떤 역량을 길러오셨습니까?’일

정도로 역량은 이제 취업을 하고자

하는 지원자들에게는 필수 요소가

됐다. 역량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증명돼야 한다. 꼭 기억해 둬야 하

는 것은 커리어 방향에 따른 전략적

인 경험 쌓기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

이다. 

따라서 저학년 때부터 체계적으

로 본인의 커리어 목표를 수립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역량과 경험들

을 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기본

적인 역량을 잘 갖추고 있는 학생들

이 좀 더 수월하게 취업에 성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취업을 담당하고 있

는 현업 담당자로서 우리 학생들에

게 당장 진로에 대한 고민 혹은 커

리어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하는

이유 몇 가지를 제시해본다. 먼저,

요즘 대학생들은 30년 준비하고, 그

후 30년은 일을 하고, 나머지 40년

은 삶을 꾸려나가야 할 시대를 살고

있다. 그만큼 준비 기간은 길어지고

일하는 기간은 짧아지고, 그 후 남

겨진 긴 시간을 살아야하는 것이다.

이제는 길어진 준비기간에 대한 고

민과 일터에서 벗어나 40년을 어떻

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커리어 준비와 함께 생각돼

야 한다. 또한 사회는 능력 위주로

개인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고, 평가

결과에 따라 보상이 결정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성과보상제 체제하

에서 기업의 핵심인재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전문 직업인으로서 경력

관리를 잘해서‘나’를 브랜드로 내

세울 수준이 돼야 한다. 단순한 취

업이 아닌 커리어를 준비하라는 것

은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

한 출발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4학년 때 취업을 준

비하고 직장을 잡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이제는 진로를 고민하고

커리어를 준비하는 사람만이 성공

적인 인생을 꾸려나갈 수 있을 것

이다. 지금 바로 시작하자. 여러분

의 4~5년 후, 그리고 10년, 20년, 30

년 후의 모습이 분명히 달라져 있

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들은 매순

간 질문한다. 이것이 무엇일까? 저

것은 무슨 용도로 사용되는 것일

까? 질문과 동시에 우리는 이미 알

고 있는 것과 새로운 물건을 비교하

고 유추한다.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하려면, 현재 보고 있는 사물의 용

도와 관련해 기존의 경험이 있어야

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인지

에 대한 미래적 관심이 있어야 한

다. 하이데거에 따르면 인간은 이렇

게 자신의 주변 사물에 대해서 물음

을 제기하면서 살아가는 유일한 존

재이다. 

서양사상가들은 자주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질문을 던졌다. 세계는 본

질적으로 무엇으로 구성돼 있을까?

우주는 언제부터 존재했던 것일까?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형상과 질료, 본질과 현상이라고 하

는 구도 속에서 제기돼온 서양 사상

가들의 주된 물음들이었다. 이런 질

문들이 서구 형이상학을 가능하게

했고,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의 과

정에서 인식론과 과학이 발전됐다.

서양 근대의 과학혁명도 이러한 질

문과 대답의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하이데거는 구

체적인 도구 연관의 세계가 근대 과

학혁명에 이르기까지의 서양 존재

론의 역사에서 망각돼 있다고 봤다.

이 도구연관의 세계는 곧 존재의 세

계이며, 영속성이 아니라 시간성 가

운데서만 파악될 수 있는 세계이다.

하이데거는 현상학적‘방법’에 입

각해 이를 해체하고자 시도했다.

지젝과 바디우는 물론이고 데리

다, 라캉, 들뢰즈의 사상은 하이데

거 사상과의 연관성 없이는 제대로

이해되기 힘들다. 이 사상가들은 하

이데거와 유사하게 영원성에 입각

한 서구의 전통적인 존재론을 해체

하고, 변화와 가능성에 중심을 둔

새로운 존재론을 부각시켰다. 하지

만 그가 말하고자 하는 해체란 존재

론적 차이에 입각해 그 차이를 부각

함으로써 서양 근대문명이 갖고 있

는 본질적 의미와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의 해체 작업은 오랫동안

당연한 것으로 간주된 서양의 세계

관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봄으로

써 가능해졌다. 그의 새로운 시선은

오늘 우리에게도‘다르게 묻고 다

르게 생각하기’를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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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마당

세월호 참사 통해서 본
SNS의 역할

김소언
컴퓨터공학 2014

▶1면에서 이어짐

그간 세간을 달궜던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한지도 한 달이

지났다. 사고 이후 자원봉사, 구호물품 기부와 더불어 실종자

들의 무사귀환을 바라는 의미의 노란 리본 캠페인이 확산되

고, 추모 집회도 열리는 등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사건이 사건인 만큼,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한 언론

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했다.

그러나 언론은 이번 사건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지난달 16일 9시경 침몰이 시작된 후, 12시쯤 전원 구

출이라는 보도가 쏟아졌지만 오보였다. 또한 재난본부에서 투

입한 인원이 555명, 헬기 121대, 배 169척이라는 보도와는 달

리, 실제 투입된 인원은 200명이 채 안됐고, 헬기 2대, 군함 2

척, 경비정 2척, 특수부대 보트 6대가 전부였다고 한다. 

많은 국민들이 언론의 속보경쟁에서 비롯된 정확하지 않은

보도에 실망하고 있을 때, SNS가 언론의 역할을 대신 했다.

대표적으로 Facebook의 세월호 침몰 상황실에선 언론에서

보도되는 세월호 관련 뉴스를 요약해 알려주며 내용을 공유했

고, SURVIVE페이지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현 상황이나 필

요한 물품 지원요청을 실시간으로 올리기도 했다.

이렇듯 일방통행 식의 통보에 가까운 언론보도보다는 왜곡

없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생생함을 더한 대화에 가까운

SNS의 힘이 돋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SNS를 이용해 자원

봉사자 모집도 가능했고, 구호물품의 부족함을 널리 알려 지

원받을 수도 있었다. 나중에는 쌓여만 가는 일반 구호물품보

다는 현장에서 활동 중인 민간다이버를 위한 카라비너나 자일

같은 전문 물품이 더욱 필요 했는데, 이 문제 역시 SNS를 통

해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며, 전자정보대학 컴퓨터공학과 학생

회에서도 SNS의 힘에 주목해 Facebook에 세월호 참사 피해

자들을 위한 모금액을 기부받는다는 게시물을 올렸다. 먼저

충분한 조사를 했고, 진도 물품관리센터와도 연락해 부족한

물품이 있으면 요청을 달라고 했다. 현장에서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구입해서 보내고, 그렇지 않은 경우 모금액을 기부할

계획이었다. 모금액이나 구매 물품, 구입 과정, 영수증 또한

전부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했기에 많은 학생들로부터 믿

음을 얻을 수 있었고, 그 결과 721,912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

액을 모을 수 있었다. 이 모금액은 전부 단원고등학교 총 동문

회로 보내 의미있게 쓰이도록 했다. 

이처럼 SNS는 생각보다 실생활에 깊게 파고들어 우리 생활

에 많은 변화를 이끌어 낸다. SNS가 어떤 일에 대한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거나, 현장의 실상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번 세월호 사건을 지켜보면서도

알 수 있었다. 물론 이러한 참사가 다시는 없어야 하나, 앞으

로도 SNS가 많은 일에 사용돼 국민들이‘참여’와‘공유’를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꾸준히쌓은역량, 취업문여는열쇠

하이데거에 따르면, 인간은 자

신의 주변 사물에 대해서 물음

을 제기하면서 살아가는 유일

한존재다

하이데거는현상학적‘방법’에입각해이를해체하고자했다

SNS는 실생활에 깊게 파고들어 우리 생활에 많은 변

화를 이끌어 낸다. 앞으로도 SNS가 많은 일에 사용돼

‘참여’와‘공유’를실천할수있게되기를바란다

정현향 계장

국제캠퍼스

취업진로지원처

취업의속살③ - 취업, 어떻게준비해야하나?

졸업을앞둔 6~7개월 만에 목표와방향설정에서부터역량을증명할경험까지쌓는것은실질적으로불가능한일이다



‘제95회 전국체육대회 경기도 대학부

선발전’에서 우리학교 축구부는 짜릿한

역전승으로 4강 진출에 성공했지만, 야구

부는 결승전에서 역전패 당하며 두 종목

의 희비가 엇갈렸다.

축구부는 지난 20일 수원월드컵보조경

기장에서 열린 경기에서 수원대에 2-1로

승리를 거뒀다. 우리학교와 수원대 모두

지난 16일 리그 경기를 치루고 온 뒤라 선

발 명단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우리학

교는 팀의 주축인 김성훈, 엄진태(이상

스포츠지도학 2011) 선수가, 수원대는 염

광빈 선수가 각각 결장했다. 축구부는 엄

선수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2명의 미드필

더(고승범, 안정훈 선수)를 포백 앞에 위

치시켜 안정적인 4-2-3-1 포메이션을 구

사했다. 

우리학교는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았다.

전반 31분 역습 상황에서 최전방 공격수

박인혁(스포츠지도학 2014) 선수가 저돌

적인 드리블 돌파 후 수비수 3명 사이에

서 슈팅을 시도했으나 아쉽게 골문을 벗

어났고, 전반 35분 상대 페널티 박스 중앙

에서 이건철 선수가 측면으로 내어준 볼

을 황순신(스포츠지도학 2012) 선수가 낮

고 빠른 슈팅으로 연결했지만 수비수 몸

에 막혀 득점에 성공하지 못했다.

축구부는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에서도

활약을 펼쳤다. 전반 36분, 측면에서 올라

온 크로스를 수원대 서용균 선수가 노마

크 상황에서 헤딩으로 연결했지만 골키퍼

지승학(스포츠지도학 2014) 선수가 막아

냈고, 전반 42분 골키퍼와의 일대일찬스

에서 상대 선수가 밀어 넣은 공을 중앙 수

비수 오준혁(스포츠지도학 2013) 선수가

재빨리 걷어 내며 실점을 막았다. 하지만

후반 10분, 우리학교가 수원대의 역습에

페널티킥을 허용했다. 수원대의 페널티킥

이 성공하면서 스코어는 1-0이 됐다. 다

행히 상대의 반칙으로 우리에게도 페널티

킥 찬스가 곧바로 찾아왔다. 하지만 김정

세 선수의 슈팅이 골대를 맞고 튕겼다. 득

점에 실패한 우리학교는 후반 13분, 엄진

태, 최동섭(스포츠지도학 2012) 선수를

교체 투입했다.

축구부의짜릿한역전승

다음상대는강호아주대

후반 35분 이민수 선수가 시도한 슈팅

이 그대로 골대 안으로 빨려 들어가며 동

점을 만들었다. 역전골도 곧바로 나왔다.

최동섭 선수가 올린 크로스를 골대 앞에

있던 이민수 선수가 헤딩으로 떨궜고, 그

공을 이건철 선수가 그대로 밀어 넣으며

2-1로 역전했다. 이후 우리학교는 더 이

상의 골을 허용하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

학교는 수원대를 2-1로 꺾으며 4강 진출

에 성공했다.

야구부는 지난 22일 성남 탄천 야구장

에서 열린‘제6회 협회장기 대학야구대

회 겸 제95회 전국체전 일반부 선발전(전

국체전 선발전)’결승전에서 중앙대에

9-11로 아쉽게 패했다. 야구부는 5년만의

전국체전 출전을 노렸지만 출전권 획득

을 눈앞에 두고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야구부는 19일 세계사이버대와의 1차

전에서 선발투수 김신우(스포츠지도학

2012) 선수의 6이닝 무실점 호투에 힘입

어 7-3 승리를 거뒀다. 우리학교는 3회초

안타 2개와 상대 실책을 틈타 3점을 앞서

갔고 7회초 김주현(스포츠지도학 2012)

선수의 2점 좌월홈런이 터지며 사실상 승

부에 쐐기를 박았다. 김신우 선수는 이날

6이닝동안 69개의 공을 던지며 1피안타 2

볼넷 3탈삼진 무실점으로 완벽한 피칭을

선보였다. 6회 1사까지는 노히트노런이었

다. 6회말 1사 상황에서 아쉽게 안타를 허

용하며 노히트 노런이 깨졌지만 후속타

자들을 각각 범타로 처리하며 무실점 승

리투수가 됐다. 타선에서는 김주현 선수

가 2타수 1홈런 1득점 2타점 3사사구를

기록했고, 박기환과 이정호, 강동우(이상

스포츠지도학 2011) 선수는 멀티안타를

기록하며 해결사 역할을 해줬다.

21일 열린 성균관대와의 준결승전에서

는 김주현 선수의 활약이 빛났다. 김주현

선수는 1회초와 3회초 연타석 홈런을 쏘

아 올리며 4번 타자다운 활약을 펼쳤다.

선발투수 장다훈(스포츠지도학 2013) 선

수도 8이닝 1실점(비자책)으로 만점활약

을 펼치며 팀 승리를 견인했다. 야구부는

김주현 선수의 홈런 2개와 상대 실책을 엮

어 6-2 승리를 거두며 결승에 진출했다.

대학야구하계리그전서

재도약노리는야구부

결승전 상대는 전날 디지털문화예술대

를 상대로 11-5 대승을 거둔 중앙대였다.

우리학교는 2회초 중앙대 구본진 선수에

게 솔로 홈런을 허용하는 등 5실점하며

불안한 출발을 보였지만 2회말 곧바로 안

타 6개를 터뜨리며 8득점, 8-5로 역전했

다. 2회 1사부터 마운드를 이어 받은 이호

중(스포츠지도학 2011) 선수는 5회와 6회

각각 1실점했지만 3회와 4회에는 2이닝

연속 삼자범퇴를 기록하는 등 무난한 피

칭을 펼쳤다. 그러나 9-7로 앞선 9회초,

야구부는 중앙대에 4개의 안타를 허용하

고 수비 실책이 겹치며 4실점, 재역전을

허용했고 최종스코어 9-11로 경기를 내

주고 말았다.

한편 축구부는 3일 강호 아주대와 준결

승전에서 전국체전 대표 선발을 위한 여

정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야구부는 9일부

터 열리는‘2014 회장기 전국대학야구 하

계리그전’에서 다시 한 번 우승을 노린다. 

【국제】지난 20일 외국인 교류단체

인 KHUddy(Kyung Hee University

Buddy)가 주최한 말하기 대회‘생각

의 차이’가 중앙도서관 피스홀에서 열

렸다. KHUddy는 우리학교 외국인 학

생의 한국생활에 도움을 주고 그들에

게 한국 문화를 알리고자 올해 출범했

다. KHUddy 창단 후 첫 행사인 이번

대회에는 3명의 외국인과 4명의 한국

인이 출전해 타국에서 겪은 특별한 경

험을 공유했고, 아프리카 여행 경험을

소개한 강승한(국제학 2010) 군이 우

승을 차지했다.

대회 1부에서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서 했던 경험을, 2부에서는 한국인들

이 외국에서 한 경험을 이야기했다.

콜롬비아에서 온 Maria Esther

Castelli 씨는 콜롬비아의 음식과 한

국의 음식을 비교하면서, 한국의 매운

음식을 처음 접했을 때의 상황을 재미

있게 표현했다. 프랑스 출신 Safae Al

Majthoub 씨는 한국 사람들의 차가

운 태도와 무표정한 얼굴에 대한 느낌

을 전해 관객들로부터 안타까움을 자

아내기도 했다. 

이어서 김영찬(국제학 2009) 군은

한국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 미국의 스

킨십과 파티문화를 이야기해 관객들

의 흥미를 끌었다. 이날 대회의 우승

자인 강 군은 아프리카 여행 중 만난

여러 외국인과의 대화 속에서 찾은 한

국과 외국의 대화법과 이에 따른 생각

의 차이를 설명해 큰 호응을 받았다.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Huang

Minghao(국제학) 교수는“참가자들

이 생각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하며 서

로의 입장을 이해한 것 같아 의미 있

었다”고 심사평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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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 경험속

‘생각의차이’

김창섭객원기자 kcs0217@khu.ac.kr

국제학과동아리주최말하기대회

축구부 4강 진출, 야구부는 결승전 아쉽게 패해

김유림객원기자 csyang1617@naver.com

공태인객원기자 rhdxodls@naver.com

최지이객원기자 jiyi66@naver.com

제95회전국체육대회선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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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일정

※ 학사일정 및 의학교육입문검사(MEET) 시험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함.

■전형유형별지원자격및전형방법
1. 모집인원 : 70명(일반전형)

※ 지원자 중 전형 성적이 현저하게 저조하여 본 대학원 수학능력이 불충분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입학사정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입학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지원자격

가. 국내·외 4년제 이상 정규대학 졸업(예정)자로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및 법령에 의거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1) 2015학년도 의학교육입문검사(MEET)에 응시하여 공식성적 취득 예정인 자

2) 2012. 6. 1부터 원서접수 마감일(2014. 6. 12) 이내에 응시하여 취득한 공인영어 성적이 본 대학원

에서 정한 기준 이상인 자로 공인영어시험 성적표 원본을 구비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는 자

3) 2012. 6. 1부터 원서접수 마감일(2014. 6. 12) 이내에 응시하여 국어능력인증시험(ToKL) 또는 KBS

한국어 능력시험 성적을 취득하고 성적표 원본을 구비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는 자

4) 공인영어 성적 기준

가) TOEFL CBT 215점 이상

나) TOEFL IBT 80점 이상

다) TEPS 659점 이상

나. 지원자격으로 선수과목 이수를 요구하지 않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학전문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거나, 본 대학원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Tel : 02-961-0274,0301     e-mail : khsc0600@khu.ac.kr     홈페이지 : http://khusm.khu.ac.kr 

구 분 일 정 비 고

입학원서 접수 2014. 6. 10(화) ~ 12(목) 17:00까지
인터넷 접수 (유웨이어플라이)
http://www.uwayapply.com/

구비서류 및
실적물 접수

2014. 6. 17(화) ~ 19(목) 09:00~17:00까지
현장접수

(의학관 224호)
1단계 합격자 발표 2014. 7. 17(목) 16:00

본 대학원 홈페이지 게재 (개별 통보하지 않음)
http://khusm.khu.ac.kr/

심층면접고사
고사장 조회

2014. 9. 11(목) ~ 13(토)

심층면접고사, 에세이
2014. 9. 13(토) 08:00 심층면접

의학관
2014. 9. 14(일) 09:00  에세이

최종 합격자발표 2014. 09. 25(목) 16:00
본 대학원 홈페이지 게재 (개별 통보하지 않음)

http://khusm.khu.ac.kr/
합격통지서 및 등록
(예치)금 고지서 출력

2014. 10. 6(월) ~ 10(금) 16:00까지
본 대학원 홈페이지에서 출력
http://khusm.khu.ac.kr/

등록(예치)금 납부 2014. 10. 6(월) ~ 10(금) 16:00까지 하나은행 전국지점
잔여등록금 납부 2014. 12. 30(화) ~ 2015. 1. 2(금) 16:00까지 하나은행 전국지점

1. 캠퍼스리크루팅(기업체채용설명회및면담)

※ 위 일정은 기업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䤎 참가방법 : 경희대학교 재(휴)학생 및 졸업생 누구나 사전신청 없이 참석 가능(시작 시간 5분전까지 착석)
䤎 기타 사항은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취업행사 카렌다를 참고해 주십시오.
䤎 채용설명회 관련 출석협조전 발급 : 각 채용설명회 종료 후 현장(설명회장 입구)에서 발급, 배부

2. 특강

※ 위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䤎참가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연수신청 후 별도의 승인연락 없이 참석
䤎기타 사항은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취업행사 카렌다를 참고해 주십시오.
䤎특강 관련 출석협조전 발급 : 특강 종료 후 현장 에서 발급, 배부

3. 1:1 취업진로지도맞춤컨설팅 (취업상담)

䤎대상 : 경희대학교 학부 재학생, 졸업생
䤎상담 내용 :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작성법 지도, 면접스킬 지도, 기업 및 직무 분석법, 로스쿨 진학 등
䤎상세 내용

䤎상담신청자의무사항: 취업준비도검사참여 (취업진로지원처홈페이지하단에위치) 상담전, 후각 1회(총2회) 참여
䤎주의사항
- 상담 당일 날 취소 불가 (상담 당일 전날까지만 가능. 취소시 전화연락)
-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대한 피드백이 필요한 경우 당일 2부씩 프린트해서 지참(필수)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http://job1.khu.ac.kr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khujob
연락처 02-961-0167~8, job@khu.ac.kr     위치 청운관 1층 학생생활지원존

자세한사항은취업진로지원처홈페이지공지사항을확인해주세요

행사명 모집부문 일시 장소
PCA생명 SEP 채용면담 SEP 5.28(수) 11:00-17:00 청운관 상담실

LIG손해보험 인턴 채용면담
개인영업관리, 보상서비스, 법인영업, 경영지원,

업무서비스, 자산운용, 상품개발/수리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5.29(목) 10:00-17:00 청운관 상담실

현대라이프 YGP 채용설명회 YGP 5.29(목) 14:00-15:00 중앙도서관 1층 시청각실
현대라이프 YGP 채용면담 YGP 5.29(목) 15:00-17:00 청운관 상담실
KB생명 Dream프로그램

설명회
Dream 프로그램 1기

(수료시 KB금융그룹 서류전형 면제)
5.29(목) 17:00-18:00 중앙도서관 1층 시청각실

2015학년도의학전문대학원신입생수시모집안내5월넷째주(5.26~5.30) 취업진로프로그램안내
‘취업·진로준비!! 취업진로지원처와함께하세요’

행사명 진행자 일시 장소

면접 대비 특강 (3차) 이희성 객원교수 5.26(월) 11:30-13:20 네오관 103호

상담유형 컨설턴트 일시 장소 신청방법

개인상담 분야별 컨설턴트 4명
월 ~ 금

(각 컨설턴트별 일정 상이함)
오비스홀 354호~356호

제1법107-2호 종합정보시스템 -
「수업/성적/상담」

메뉴에서 신청
(컨설턴트별 일정, 

컨설팅 내용 확인 후 신청)

집단상담
이종구 교수(취진처 연구실장)

금융권, 대기업 상담
월 18:30-19:30 네오관 103호

On Line 
Off Line상담

한상백 팀장(취업지원팀) 상 시
On Line (hansb@khu.ac.kr)
Off Line (취업진로지원처)

21일 열린 성균관대와의준결승전에서활약한김주현(스포츠지도학 2012)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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